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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본서(本書)는 금강법기사(金剛法起寺) 법기(法起) 대아라한 

스님1께서 설하신 불교 교리와 수행의 경절문(徑截門)에 

맞추어 니까야2와 아함3의 여러 경전과 금강경에서 찾아낸 

부처님 말씀만으로 불교수행과 교리를 완벽하게 복원(復原)한 

것이다. 

 

때로 기존의 번역(飜譯)과 다르게 새로운 직역(直譯)을 하거나 

경전 용어(用語)를 음역(音譯)해서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기 대아라한 스님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바로 알아듣기에 

더 좋거나 법문의 바른 이해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 금강법기종의 개조(開祖). 『영원한 대자유인』 저자 

2 동남아시아 남방불교에 전승되어 오는 불교경전들 

3 고대 중국에서 수집하여 한역(漢譯)한 불교경전들 



 

 

이제부터는 완전하게 복원된 부처님의 친설 수행법문을 

유념하고, 금강법기사의 구체적인 수행 기법을 따라가면, 

곧장 삼매를 성취하고, 이어서 구경 열반에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의 궁극적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므로 

유일하고도 바른 이 길을 몰라서 고생하는 수행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2026. 06. 30.    도명(道明)  

 

 

  



 

요약 [Abstracts] 

 

불교수행은 계를 지키는 계행(戒行), 삼매를 닦는 정행(定行), 

신통수행으로 반야 지혜를 증득하는 혜행(慧行) 등으로 이루

어진 첫 단계 수행인 팔정도(八正道)수행, 중생의 주체와 여

래의 주체를 구별(區別) 특정(特定)하고 증득(證得)하는 두 

번 째 단계의 수행인 의심법(疑心法)수행, 중생심을 완전하게 

소멸 제거하는 마지막 세 번 째 단계의 수행인 금강경 보시

행 수행 등 순차적인 3 단계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삼매를 증득하는 정행은 관법(觀法)수행과 일념법(一念法)수

행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관념(觀念)수행이다. 

 

관법수행은 대뇌(大腦) 각성도(覺醒度)를 올려서 정신을 차리

게 하는 수행으로 특수한 호흡 방법, 가부좌(跏趺坐)로 앉는 

방법과 상체 직신(上體 直身) 등 특정 신체 자세 등을 취하

고 유지하는 것, 수인(手印), 결인(結印) 등과 같이 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이에 동원된다. 

 

일념법수행은 수행방편(方便)으로 주어지거나 선택한 하나의 



 

번뇌, 하나의 대상(對象)만 계속하여 생각함으로써 여타 일체

의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법의 수행이다. 

 

‘정념(正念) 4수행’, 즉 ‘바른 사띠[기억] 수행’은 부처님께서 

친설(親說)하신 신(身), 수(受), 심(心), 법(法) 법문만을 계속

해서 관찰(觀察)/고찰(考察)/기억(記憶)함으로써 눈, 귀, 코, 

혀, 신체, 사고 기관 등으로 들어오는 일체의 모든 정보(情報)

가 차단(遮斷)되어 번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여섯 감각대문5

의 단속’으로 귀결(歸結)된다. 

 

‘정념수행’의 기법은 곧 ‘관념(觀念)수행’이고, 이는 삼매를 

성취하는 ‘정행(定行)’이다. 

 

삼매를 구족한 수행자는 삼매에서 기인(起因)하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신통 수행을 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잘 알게 되는 반야지혜(如實知見)를 증득

                                      

4 ‘sammā  sati’를 통상 ‘정념’이라고 번역하는데, 직역을 하면 ‘바른 기억(記憶)’ 

혹은 ‘바른 억념(憶念)’이다. 기억의 대상, 즉 수행방편은 신수심법이다. 

5 번뇌가 될 정보(情報)가 들어오는 신체 감각기관과 사고기관을 부처님께서 

감각대문이라고 설하셨는데, 눈, 귀, 코, 혀, 몸, 마노[mano], 이들 여섯 가지가 

감각대문이다. 눈, 귀, 코, 혀, 몸은 신체 감각기관이고 마노는 사고기관이다. 



 

한다. 

 

삼매의 구경(究竟)에 도달한 수행자는 중생의 주체(主體)와 

삼매의 주체를 구별(區別)하고 특정(特定)하는 두 번 째 단계

의 수행인 의심법(疑心法) 수행을 한다. 

 

의심법 수행으로 발굴 증득한 삼매의 주체가 중생의 주체인 

나 산냐[Atmansamjna]를 제거하는 마지막 세 번 째 단계의 수

행인 금강경 보시행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자는 모든 번뇌가 

완전하게 소멸한 열반에 도달하여 무여열반(無餘涅槃)6의 아

라한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바르고 유일한 불교수행이다.

                                      

6 금강경 보시행 수행으로 제거/극복하여야 할 중생심이나 중생의 주체가 더는 

남아있지 않아서 ‘남음이 없는’ 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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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순차적(順次的)인 수행 

1. 회계사 목갈라나경 

- 전략(前略) -  

"바라문7이여, 이 법과 율에서도 이와 같은 순차적인 수행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을 설명할 수 있다. 

 

바라문이여, 마치 능숙한 말 조련사가 혈통 좋은 멋진 말을 얻으면 

가장 먼저 말로 하여금 입에 재갈을 무는 일부터 익숙하게 한 뒤 

나머지 일을 익숙하게 하듯이, 그와 같이 여래8도 길들여야 할 사람을 

얻으면 가장 먼저 이와 같이 길들인다. 

 

'오라, 비구 9여. 그대는 계를 잘 지녀라. 빠띠목카 10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머물러라.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계목을 받아 지녀 수행하라.'라고."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계를 잘 지니며 빠띠목카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며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고 학습계목을 받아 지녀 수행하면, 여래는 더 나아가 

그런 그를 다음과 같이 길들인다. 

 

                                      

7 인도 카스트 신분제도의 한 계급으로서 최고 계급이다. 

8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뜻 

9 팔리어 bhikkhu[빅쿠]: 수행자 

10 팔리어 pā timokkha: 계목, 계율들의 집합 

https://en.wikipedia.org/wiki/PÄá¹­imok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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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비구여. 그대는 감각기능의 문11을 잘 지켜라. 

눈으로 형상을 봄에 그 니밋따(Nimitta, 대상, 對象)를 취하지 말고, 또 

그 아누뱐자나(Anubyañjana, 연상, 聯想)를 취하지도 마라. 

만약 그대의 눈의 감각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의 나쁘고 해로운 법(法) 12 들이 그대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기능을 잘 방호(防護)하고,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라. 

 

귀로 소리를 들음에 ···  

코로 냄새를 맡음에 ···  

혀로 맛을 봄에 ···  

몸으로 감촉을 느낌에 ···  

 

마노 13 로 법을 지각(知覺)함에 그 니밋따를 취하지 말고, 그 

아누뱐자나를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의 마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의 나쁘고 해로운 법(法) 14 들이 그대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11 눈, 귀, 코, 혀, 몸 등 다섯 감각(感覺)기관과 간뇌(間腦)로 추정되는 하나의 

사고(思考)기관을 말함 

12 팔리어 dhamma[담마]: 여러 가지 어의(語義)를 가지나, 여기서는 정보(情報), 

경계(境界)의 의미이다. 

13 팔리어 mano[마노], 금강법기사에서는 의근(意根)이라고 번역한다. 대뇌(大腦)의 

사고기관(思考器官)을 말한다. 

14 팔리어 dhamma[담마]: 여러 가지 어의(語義)를 가지나, 여기서는 정보(情報), 

경계(境界)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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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대는 마노의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마노의 

기능을 잘 방호하고, 마노의 기능을 잘 단속하라.'라고"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면 여래는 더 나아가 

그를 다음과 같이 길들인다. 

- 중략(中略) –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初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2 선(二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사띠15-삼빠쟈나16하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사띠하며 

행복에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 3 선(三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15 팔리어 sati[사띠], 명사는 ‘기억’, 동사는 ‘기억하다.’의 의미. 

16 팔리어 sampajāna[삼빠쟈나], 동사는 ‘분명하게 알다’, 명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의 의미이다. 사띠-삼빠쟈나를 붙여서 복합어로 사용하는 경우, 

금강법기사의 ‘불망과 불매’와 같은 의미의 용어로 판단되나 법기 스님의 

인증(認證)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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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사띠가 청정한 제 4 선(四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 후략(後略) - 

『맛지마니까야 제 3 권』대림스님(2012) 초기불전연구원 

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불교수행에 순서와 차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행(戒行)17에서 출발하여 제 4 선18까지의 

순차적(順次的)인 실천수행을 설하신다. 

 

이와 같은 순차적인 실천수행에 대한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의 법문(法門)19들이 본경을 포함한 2 개의 

맛지마니까야20 경전과 9 개의 디가니까야21 경전들에서 

나타난다. 저자는 이들 11 개 법문을 통칭(統稱)하여 

                                      

17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율장이 있다. 

18 팔리어 jhana[쟈나], 수행으로 성취하게 되는 삼매의 경지로 흔히 

선정(禪定)이라고 한다. 

19 ‘가르침’의 의미 

20 중간 정도의 길이[맛지마]인 경전을 모아서 합쳤다[니까야]는 의미로 

‘중부(中部)’로 번역한다. 

21 긴 길이[디가]의 경전을 모아서 합쳤다[니까야]는 의미로 ‘장부(長部)’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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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定型化)된 순차적인 실천수행 법문’[이하 

‘정순실(定順實) 법문’으로 약칭(略稱)]이라고 이름지었다. 

 

‘정순실 법문’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범인 계(戒)22를 

지키는 계행(戒行), 삼매23를 닦는 정행(定行),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신통공부를 하여 반야지혜24를 증득하는 

혜행(慧行)까지를 설하신 것이다. 

 

계, 정, 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계·정·혜’라고 하며, 이 세 

가지를 배운다고 하여서 ‘삼학(三學)’, 이 세 가지를 실천 

수행한다고 ‘계·정·혜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순실’ 

법문은 ‘계·정·혜 수행’ 법문이다. 

 

                                      

22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범 

23 수행을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경지    

24 팔리어 빤냐(paññā), 반야라는 음역과, 지혜라는 의미 두 가지를 중첩해서 

반야지혜로 번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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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실 법문’의 계행은 누구든 보는 즉시 실천이 가능하다. 

다만 2,500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현대에 와서는 사라지고 없거나, 변하여서 달라진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행에 이어지는 정행, 즉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은 어느 누구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을 할 수가 

없었다. 계행은 시대적인 차이만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계행을 구족(具足)한 

수행자가 이어서 해야 할 ‘감각대문(感覺大門)지키기’의 

구체적인 실행(實行)의 기법(技法), 감각대문 지키기의 

의의(意義)와 목적(目的)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순실’ 외에도 실천수행에 대한 많은 법문이 니까야의 제 

경전 도처에 나타나지만, ‘감각대문지키기’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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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계행의 구족에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정행(定行), 

즉 삼매를 닦는 수행의 실천적 기법(實踐的 技法)을 알 수 

없어서 ‘계·정·혜 수행’과 ‘정순실 법문’, 그리고 

‘감각대문지키기’ 등은 불교 수행자에게는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불교가 실증적(實證的) 가르침의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실천 수행을 통하여 교리를 

검증 확인할 수가 없었고, 수행과 교리는 괴리되어 

겉돌았으며, 이론적으로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의 고귀한 법문의 올바른 의미와 더 없는 

가치를 유실(流失)하게 되었다. 

 

저자는 본서에서, 정순실 법문에 나타나지 않는 정행, 즉 

삼매 성취 수행의 자세한 실천 기법을 여타 경전의 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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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서 찾아내어서 누구든 이를 보고 올바른 수행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밝혀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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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행[戒行] 

1. 로힛짜경 

 

로힛짜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계를 구족하는가? 

 

여기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읜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의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읜다.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문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범행을 닦는다.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읜다. 그는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며 믿음직하며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읜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는다.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는 욕하는 말을 버리고 욕하는 말을 멀리 여읜다. 그는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 닿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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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고 대중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자이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읜다. 그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율을 말하는 

자이며, 담아둘 만하며,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시의 적절하게 하는 자이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는 씨앗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이다. 

그는 밤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화환을 두르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으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읜다. 

그는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요리하지 않은 날곡식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생고기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여자나 동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염소와 양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닭과 돼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코끼리, 소, 말, 암말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남의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는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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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해, 살상, 포박,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어떤 사문이나 어떤 바라문 존자들은 신성한 뜻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치면서 살아간다. 즉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싹으로 번식하는 것, 다섯 

번째로 종자로 번식을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축적해 두고 즐기는데 빠져 지낸다. 즉 음식을 축적하고, 마실 

것을 축적하고, 옷을 축적하고, 탈 것을 축적하고, 그 축적한 것을 

즐기는데 빠져서 지낸다. 그러나 그는 축적해 두고 즐기는 이런 것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구경거리를 보는데 빠져서 지낸다. 즉 춤, 노래, 연주, 연극, 

낭송, 박수 치며 하는 공연, 심벌즈로 하는 공연, 북 치며 하는 공연, 

예술품 전람회, 쇠공 놀이, 죽봉 놀이, 곡예, 코끼리 싸움, 말 싸움, 

황소 싸움, 염소 싸움, 숫양 싸움, 닭 싸움, 메추리 싸움, 봉술, 권투, 

레슬링, 모의전투, 군대의 행진, 군대의 집합, 열병 등이다. 그러나 

그는 구경거리를 보는 이런 것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노름이나 놀이에 빠져 지낸다. 즉 팔목 체스 장기, 십목 체스 

장기, 허공에 판이 있는 양 가정하고 하는 체스 장기, 돌 차기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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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 놀이, 주사위 놀이, 자치기, 맨손으로 벽에 그리는 놀이, 풀피리 

불기, 장난감 쟁기질 놀이, 재주 넘기, 잎사귀 접어서 돌리기, 장난감 

저울 놀이, 장난감 수레 놀이, 장난감 활 쏘기, 글자 맞히기, 생각 

맞히기, 불구자 흉내내기 등이다. 그러나 그는 노름이나 놀이에 

빠지는 이런 일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큰 침구와 좌구를 사용하면서 지낸다.  즉 아주 큰 침상, 

다리에 동물 형상을 새긴 자리, 긴 술을 가진 이불, 울긋불긋한 천 

조각을 덧댄 이불, 흰색 양털 이불, 꽃들을 수놓은 양털 이불, 솜으로 

채운 누비이불, 동물을 수놓은 양털 이불, 한쪽이나 양쪽에 술을 가진 

양털 이불, 보석을 박은 이불, 비단 이불, 무도장의 양탄자, 코끼리 

등덮개, 수레 깔게, 사슴가죽 깔게, 영양 가죽 깔개, 차양이 있는 

양탄자, 붉은 베개와 붉은 발을 한 받침이 있는 긴 의자 등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높고 큰 침구와 좌구를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에 몰두한다. 즉 몸에 향 가루 바르기, 

기름으로 안마하기, 향수로 목욕하기, 사지를 안마하기, 거울 보기, 

속눈썹 검게 칠하기, 화환과 향과 화장품으로 치장하기, 얼굴에 

분칠하기, 화장 팔찌, 머리띠, 장식용 지팡이, 장식한 약통, 긴 칼, 

일산, 수놓은 신발, 터번, 보석으로 만든 관모, 야크 꼬리로 만든 

불자(拂子), 긴 술로 장식된 흰옷을 입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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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하면서 지낸다. 즉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재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환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번영과 불운에 대한 이야기 등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논쟁에 몰두하면서 살아간다. 즉 '그대는 이 법과 율을 제대로 

모른다. 나야말로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안다.' '어찌 그대가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도를 닦는 자이고, 나는 바른 

도를 닦는 자이다.' '내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대는 먼저 설해야 할 것을 뒤에 설했고, 뒤에 설해야 할 것을 먼저 

설했다.' '그대가 주장해오던 것은 논파되었다.' '나는 그대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대는 패했다. 비난으로부터 도망가라. 혹은 만약 할 수 

있다면 설명해 보라.'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논쟁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즉 왕, 대신, 왕족, 

바라문, 장자,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시오, 저기에 가시오, 이것을 

저기로 가지고 가시오, 저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시오.'라는 것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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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계략과 쓸데없는 말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下踐)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점치기, 

해몽, 관상, 쥐가 파먹은 옷의 구멍에 따라서 점치기, 불을 섬김, 주걱 

헌공, 쌀 가구 헌공, 쌀 헌공, 버터 헌공, 기름 헌공, 잎으로 하는 헌공, 

피의 헌공, 수상(手相)보기, 집터 보기, 대지 보기, 묘지의 귀신 

물리치기, 망령 물리치기, 흙집에 사는 자의 주술, 뱀 부리는 주술, 

독극물 제조술, 전갈 부리는 기술, 쥐 부리는 기술, 새 부리는 기술, 

까마귀 부리는 기술, 수명 예언하기, 화살에 대항하는 주문, 동물들의 

울음을 아는 주문 등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수단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下踐)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보석, 옷감, 지팡이, 칼, 긴 칼, 화살, 활, 다른 무기, 여자, 남자, 

소년, 소녀, 남녀 노비, 코끼리, 말, 물소, 황소, 암소, 염소, 양, 닭, 

메추리, 큰 도마뱀, 귀걸이, 거북이,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친다. 그러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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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수단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下踐)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이다. 왕들의 퇴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저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이다. 저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터이고, 우리 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저쪽 왕들이 패배할 것이다. 저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이 패배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편이 승리할 것이고 저 편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수단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下踐)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행성의 합삭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혹은 잘못된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짙은 노을이 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천둥이 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뜨거나 지거나 

흐리거나 깨끗할 것이다. 월식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식은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이 가려지는 일은 다시 

저러한 일을 가져올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함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함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들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함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함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성이 떨어짐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짙은 노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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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천둥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지고 흐리고 깨끗함도 각각 여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수단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下踐)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퐁년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민심이 안정될 것이다, 민심이 흉흉할 것이다, 질병이 들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거나 계산법, 암산법, 셈법, 

시작(詩作)법, 처세술 등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수단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下踐)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결혼할 때에 신부 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일하고, 

약혼이나 이혼의 길일을 택해 주고, 돈을 모으거나 지출하는 날을 

택해 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발육 

부진인 태아의 원기를 회복하도록 주문을 외우고, 말더듬이나 

벙어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손에 풍이 들도록 주문을 외우고, 

귀머거리가 되도록 주문울 외우고, 거울에 물어보는 점을 치고, 

소녀의 몸에 물어보는 점을 치고, 하녀의 몸에 물어보는 점을 치고, 

태양을 숭배하고, 대범천을 숭배하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수단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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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下踐)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흙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의식을 위해 입을 씻고 목욕재계하고 불에 제사를 

지낸다. 구토제와 하제와 거담제와 점액제거제를 주고, 귀약과 안약과 

코약과 연고와 연고제거제를 주고, 안과의사, 외과의사, 소아과의사 

일을 하고,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수단을 

멀리 여읜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로힛짜여, 이와 같이 계를 구족한 비구는 계로써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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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행[定行] 

 

정행이란 삼매25를 성취하는 수행이다. 삼매가 없으면 불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행의 실천 수행 기법을 

알 수 없었고, 법기 대아라한 스님의 출현 전에는 정행과 

그에 이어지는 올바르고 순차적인 불교 수행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저자는 법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해 오면서 수 년 

간의 연구 끝에, 2017 년 봄에 드디어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행의 전모(全貌)를 니까야와 아함 경전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25 수행으로 성취하게 되는 특수한 정신상태,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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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본서를 쓰기까지 부처님 친설 법문의 고찰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불법을 펴시는 그 출발에서부터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하나의 교안(敎案)을 가지고 법문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으며, 친설 수행법문에 상당한 변천(變遷)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순실 법문’은 적어도 

현전(現傳)하는 경전상으로는 최종적인 형태로 굳어진 

실천수행 법문으로 보이며, ‘감각대문지키기’는 정행 법문에 

속하는 것으로 정행의 원리(原理) 혹은 기제(機制)를 설하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부처님 법문 고찰과 이해의 준거(準據)가 되는 

금강법기사의 정행인 ‘관념수행(觀念修行)’을 개관하고, 이에 

대비(對比)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행 법문을 내용 변천의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20 

 

정행 법문을 담고 있는 경전 전문(全文)을 소개하지 않고 

실천 수행의 이해에 필수적인 부분만 인용하였다. 기존의 

한글 번역을 최대한 그대로 따랐으나, 법기 스님의 법문에 

근거하여 더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더러 기존의 이해와 다르게 번역하거나 해석하였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크고 불교 이해에 핵심적인 몇몇 용어는 

원어(原語)를 그대로 살려 두거나 기존의 번역이나 해석과 

달리 별도의 직역(直譯)을 하여서 부처님 법문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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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강법기사의 정행 - 관념수행 

법기 스님께서는 한글판 니까야 경전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오래 전인 1993 년경 초창기 법문의 시작에서부터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수행법으로 

‘관념수행(觀念修行)’을 설하셨다. 

 

‘관념수행’이란 ‘관법수행(觀法修行)’과 

‘일념법수행(一念法修行)’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병행(竝行)하는 수행이다. 

 

2,500 여 년이라는 시대적 격차로 인해 부처님 법문과 법기 

대아라한 스님 법문의 서술적 관점과 용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기 스님의 법문을 숙지하고 

‘관념수행’을 20 여 년간 실천해 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부처님 법문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은 저자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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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 수행에 선행(先行)하여야 할 금강법기사의 계행은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에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아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 수행자로서 

참조하면 좋을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수행자는 항상 허리를 곧게 펴서 상체를 대나무처럼 곧게 

일직선으로 하고, 가슴이 딱 벌어지게 양 어깨를 뒤로 

젖힌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수행 중에는 절대 눈을 감지 

않는다. 

 

소위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의 모든 순간, 

일상의 갖가지 생활환경 속에서 일관되게 수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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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수행을 하면서는 9 촉광 이상으로 밝은 환경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 

잠잘 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 손바닥으로 볼을 괴어 

오른쪽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자는데, 이는 부처님의 

열반도(涅槃圖)에 나와 있는 자세이다. 

 

삼매가 숙면일여(熟眠一如)26에 도달하여 검증을 거치고 다음 

단계의 수행인 ‘의심법(疑心法) 수행’을 하기 전까지는 

좌선(坐禪) 자세로 앉아서 고요하고 한적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소위 정처수행(靜處修行)은 금기사항이다. 삼매 

성취 수행인 관념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일상생활의 온갖 

경계를 이겨내면서 수행을 하여야 숙면일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정처수행은 힘이 없어서, 정처수행만으로 정행의 

                                      

26 깊은 잠에 들어서도 삼매가 유지되는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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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인 숙면일여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처음부터 반드시 

요처수행(擾處修行)을 하여야 한다. 굳이 번잡한 환경을 

찾아가면서 수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처를 찾아가면서 

수행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태도이며, 올바른 수행 성과를 

증득할 수 없다. 

 

이상의 계행(戒行)을 지키면서 다음 단계인 삼매 성취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금강법기사의 정행(定行)인 

관념수행(觀念修行)은 관법(觀法)수행과 일념법(一念法)수행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병행(竝行)하는 수행법이다. 

 

1) 관법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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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법수행’은 무기심(無記心)27의 각성도(覺醒度)28를 

고조(高潮)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수행으로 

‘호흡관법(呼吸觀法)’, ‘결인관법(結印觀法)’, ‘설관법(舌觀法)’ 세 

가지가 있다. 

 

①호흡관법 

금강법기사에서는 ‘수행자호흡’이라는 특수한 호흡법을 

가르친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에 의하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가르치신 호흡법이라고 한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이 호흡을 누구에게서 배운 적이 

없고, 배울 수도 없는 호흡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호흡을 하셨다고 한다. 

 

                                      

27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은 마음’으로, 잠들거나 혼수상태 등 생각이나 

지각(知覺)이 없는 상태 

28 정신이 차려져서 초롱초롱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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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호흡’은 일종의 상복부(上腹部) 복식(腹式)호흡인 

‘태식(胎息)호흡’29과 흉식(胸式)호흡을 동시에 하는 독특한 

호흡법인데 이 호흡을 하면 무기심의 각성도(覺醒度)가 

고조(高潮)된다. 

 

‘수행자호흡’은 장기간에 걸쳐서 숱하게 대면(對面) 실기 

지도(實技 指導)와 점검(點檢)을 받으면서 배워야 하는 

호흡이다. 

 

수행자는 일상생활 중에 항상 입을 다물고 입으로는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코로 숨을 들이마셔야 하고, 

수행방편30을 소리 내어 염송(念誦)할 때가 아니면 항상 코로 

숨을 내쉬어야 한다. 

 

                                      

29 태아와 돌이 되기 전의 갓난아기에게 있는 특이한 호흡이다. 

30 일념법수행에서 수행자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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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호흡’을 하면 머리 정수리 부위가 솟아오르면서 

통증이 느껴진다. 옛날 시골에서 방을 드나들다가 문지방에 

부딪친 것 같은 이 통증은 금강법기사에서 

‘육계신호(肉髻信號)’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이다. 또한 

‘수행자호흡’으로 인하여 육계신호가 있는 정수리 부위가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는 대뇌(大腦) 정맥압(靜脈壓) 상승으로 

인하여 파치오니안 과립(Pacchionian granulations)이 발달하여 

생기는 것으로 불상(佛像)에 잘 나타나 있는 

‘정계상(頂髻相)’이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정계상’ 외에도 

‘양액하융만상(兩腋下隆滿相)’31, ‘견원만상(肩圓滿相)’32, 

‘범성상(梵聲相)’33, ‘칠처융만상(七處隆滿相)’34, 

                                      

31 수행자호흡으로 인하여 흉식호흡근육이 발달하여 두드러지는 것 

32 수행자호흡으로 인하여 어깨 근육이 발달하여 두드러지는 것 

33 수행자호흡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는 것 

34 두 발바닥과 두 손바닥, 두 어깨와 정수리가 두텁고 풍만함 



 

28 

 

‘사자협상(師子頰相)’35, ‘진청안상(眞靑眼相)’36, 

‘세박피상(細薄皮相)’37, ‘상체여사자상(上體如獅子相)’38, 

‘대직신상(大直身相)’39 등이 직간접적으로 ‘수행자호흡’으로 

인하여 생겨난다고 하신다. 

또한 설관법으로 인하여 ‘득최상미상(得最上味相)’40이 

생겨난다고 하신다. 

 

이들 11 가지는 모두 부처님에게서 발견되는 32 가지 

신체적인 특이한 모습인 여래(如來)의 32 신상(身相)에 

속하는데, 부처님께서도 이 호흡을 하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들이 아니더라도 ‘불교수행에 있어서 

                                      

35 뺨이 사자와 같음 

36 두경부 정맥 혈관의 발달과 팽창으로 눈동자 주위가 푸른색을 띄는 것 

37 피부 각질이 아주 미세하게 생겨서 떨어지는 것 

38 수행자호흡으로 인하여 상체 근육이 전체적으로 크게 발달하는 것 

39 상체가 곧고 바르다는 것 

40 맛보는 기능이 뛰어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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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호흡’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다.’고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 누누이 설하실 정도로 극히 중요하다. 

 

‘수행자호흡’에는 다섯 가지 호흡방법이 있다. 

 

<1> 토하는 호흡 

한 번에 ‘훅’ 하고 급히 숨을 들이마신 후에, 순간 

멈추었다가, 천천히 마디마디 숨을 끊으면서 10 번으로 

나누어서 공기를 다 토하면서 수행방편을 10 번 

염송(念誦)하는 것이다. 만약 10 번의 염송을 다 하기 전인데 

더 내뱉을 공기가 없으면,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지 않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10 번까지의 염송을 다 채우고 흡기하여 

다음 호흡을 한다. 

 

<2> 지식(止息)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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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훅’ 하고 급히 숨을 들이마신 후에, 숨을 가두고 

멈춘 상태에서 수행방편을 10 번 염하고 나서 한꺼번에 숨을 

다 내뱉는다. 

 

<3> 반지식(半止息)호흡 

이는 한 번에 ‘훅’ 하고 급히 숨을 들이마신 후에, 숨을 

가두고 멈춘 상태에서 수행방편을 5 번 염하고, 나머지 

5 번은 천천히 마디마디 끊어서 숨을 내뱉으면서 염송하는 

호흡법이다. 

 

<4> 받침호흡 

상복부 태식호흡 자리에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호흡법이다. 

 

<5> 한 호흡에 한 번 염하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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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숨을 들이마신 후에, 호기하면서 수행방편을 한 번 

염송하는 방법, 다섯 가지 호흡방법 중에 가장 힘이 적게 

들어가는 호흡으로 일명 ‘쉬는 호흡’, ‘휴식 호흡’이라고도 

한다. 잠들기 전이나, 몸이 무척 피로할 때 이 호흡을 하면서 

수행을 유지한다. 흡기 시에 한 번, 호기 시에 한 번 

염송하는, 한 호흡에 두 번 염하는 등 응용 방법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는 이유는 수행자가 처한 

다양한 일상 생활 상황에 따라서 호흡방법을 달리 하여 

‘관념수행’을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본 호흡법은 호기 시에 수행방편을 염하거나 송하는 

것이지만, 응용하기에 따라 흡기 시에도 수행방편을 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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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호흡기법이나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념수행’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을 ‘지혜의 순발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수행을 

잘 한다고 하시고, 역으로 이 수행을 하면 누구든 머리가 

점점 더 좋아진다고도 하신다. 

 

②결인(結印)41관법 

이는 한 번에 들이마신 숨을 열 번으로 나누어 마디마디 

내뱉으면서 손가락을 꼽아서 호기의 마디, 즉 호기를 끊는 

횟수를 세는 것으로 수식관법(數息觀法)이다. 호흡에 맞추어 

수행방편(修行方便)42을 피아노 건반 치듯 탁탁 끊어서 한 

번씩 염하거나 소리 내어 음송(音誦)하며 내뱉는 숨을 끊을 

                                      

41 결인은 손이나 손가락 등으로 특정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수인(手印)이라고도 한다. 

42 생각하는 대상을 수행방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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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그 횟수를 손가락으로 센다. 이는 관법 수행으로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 일념 수행방편만을 생각하는 

일념법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한 번의 염송 때마다 왼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서 염송의 

횟수를 열까지 센다. 왼 손으로 열 번을 다 세면 오른 

손가락을 하나 꼽는다. 이와 같이 해서 오른 손가락을 다 

꼽게 되면 백 번이 된다. 

 

백 단위는 정수리,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귀, 오른쪽 귀, 코끝, 입, 목젖 순으로 세는데, 

이렇게 다 세면 천 번이 된다. 천 단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 외부에 기록을 한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초등학교 시절 나이에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천(千) 단위는 장롱 밑에 성냥개비를 모아가면서 하루 수행의 

숫자를 채우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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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하루의 수행 목표량으로 정한 염송의 횟수를 

채운다. 생활 여건 때문에 도저히 그 날의 수행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라도, 수행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최소 수행량은 하루 5,000 번이다. 

 

하루 수행 횟수의 최대 한계는 30,000 번이다. 삼만 번 

이상을 세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정한 하루 수행 목표량을 채운 후에는 숫자는 

세지 말고 수행의 질적(質的)인 발전을 모색하면서 잠들기 

전까지 수행을 계속한다. 

 

‘관념수행’은 처음에는 양적(量的)인 성장에 치중하여 하루 

수행 목표량을 삼만 번까지 올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성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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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설관법(舌觀法) 

혀를 위로 뒤로 말아 올려서 혀의 끝 하단(下端)으로 안쪽 

입천장을 살짝 밀어 올리는 기분이 들게 혀끝에 약간의 힘을 

가한다. 이렇게 하면 윗니와 아랫니가 3 내지 5 밀리미터 

떨어지게 된다. 혀와 입 전체의 이 자세를 유지하느라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설관법’이다. 

 

‘호흡관법’은 무기심의 각성도를 고조시키는 수행방법이고, 

‘결인관법’과 ‘설관법’은 ‘호흡관법’으로 고조된 각성도를 

유지하는 수행방법이다. 

 

2) 일념법수행 

‘일념법수행’은 오직 수행방편 한 가지만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일체의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염념상속법(念念相續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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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煩惱)43가 많은 초보 수행자는 신묘장구대다라니처럼 긴 

길이의 문장을 수행방편으로 삼는다. 즉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중간에 놓쳐 문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제대로 

암송(暗誦)하느라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행이 좀 나아가서 번뇌가 많이 평정(平定)된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이나 ‘옴마니반메훔’ 같이 짧은 길이의 

명호(名號)나 진언(眞言)을 수행방편으로 삼는다. 

 

수행방편은 이차적인 연상(聯想) 번뇌나 기복심(祈福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의미를 모르거나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43 생각, 지각, 감각 등을 모두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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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옴마니반메훔’을 최상(最上)의 

수행방편으로 적극 권장하셨다. 이는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 

왕 진언(六字 大明 王眞言)’ 즉, 관세음보살의, 여섯 글자로 

된, 아주 밝은 최고의 진언이라는 의미인데, ‘일념수행 

방편으로는 더 없이 좋은 것이다’.라고만 알면 된다고 

하시면서 여타의 뜻풀이나 설명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일념법수행’의 수행방편도 하나의 번뇌이므로 ‘일념법수행’은 

한 가지 번뇌만 일으킴으로써 여타의 모든 번뇌가 일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수행이다. 

 

3) 관념수행  

‘관념수행’은 ‘관법수행’으로 먼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무기심의 각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행방편 한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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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생각하는 ‘일념법수행’을 하는 것이다. 즉 

‘관법수행’과 ‘일념법수행’을 하나로 묶어서 병행(竝行)하는 

수행이다. 

 

수행자는 일단 한 번에 숨을 ‘훅’하고 들이마시고, 순간 

멈추었다가, ‘옴마니반메훔’을 염송(念誦)하면서, 한 번의 

염송을 할 때마다 마디마디 숨을 멈추고 끊으면서, 열 번의 

염송에 들이마신 공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숨을 내 뱉는다. 

 

상황에 따라서 한 호흡에 다섯 번을 염송할 수도 있다. 다섯 

번이나 열 번 단위로 호기의 길이와 박자를 조절하여 맞추는 

이유는 왼 손가락을 꼽아서 염송의 횟수를 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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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흡에 열 번 이상 염송하는 것은 공회전(空回轉)44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행의 바른 결실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수행방편 외에 일체의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틈을 주지 말고 염송의 속도를 가급적 빨리 하되, 너무 

빠르면 공회전이 되고, 너무 느리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므로, 

염송의 속도를 시의적절하게 잘 조절해야 한다. 

 

4) 관념수행과 삼매의 성취 

중생의 마음은 무기45심(無記心)과 번뇌심(煩惱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생의 마음은 항상 무기심 아니면 

번뇌심이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마음은 없다. 

                                      

44 수행방편만 또렷이 지각(知覺)하지 못하는 수행 상태 

45 ‘무기’의 의미는 ‘설하지 않음’이다. ‘무기심’이란 ‘(부처님께서) 언급하거나 

설하시지 않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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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심이란 일체의 생각이나, 지각(知覺), 인식(認識) 등이 

없는 마음을 말한다. 

 

번뇌심이란 그 무엇이든 의식의 영역에 지각되는 바가 있는 

마음 이다. 

 

수면(睡眠) 중에 사람은 자신이 수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무기심은 인식(認識)/지각(知覺) 기능이 멈추어 

쉬는 상태여서 무기심에 든 수행자는 자신이 무기심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일체의 지각이나 

인식이 없다. 

 

무기심과 번뇌심은 교류(交流) 전기(電氣)의 음전기(陰電氣)와 

양전기(陽電氣)가 교대(交代)하듯이 서로 교대하는 성질이 

있다. 즉 번뇌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무기심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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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가 번뇌가 일어나고, 하나의 번뇌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반드시 무기심에 한 번 든 후에 다음 번뇌가 

일어난다. 

 

중생에게는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자각(自覺) 인식할 수는 없지만 번뇌심과 번뇌심의 사이에는 

찰나간(刹那間)이라도 반드시 무기심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중생의 일상사(日常事)와 삶은 무기심과 번뇌심의 

끊임없는 교대로 채워져 있다. 

 

하루 중 무기심과 번뇌심이 차지하는 시간을 합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24 시간이다. 따라서 무기심의 합이 많아지고 

길어지면 그만큼 번뇌심의 합이 줄어들고, 번뇌가 많으면 

그만큼 무기심의 합이 줄어들고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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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심은 생주이멸(生住異滅)46 할 때마다 무기심과 번뇌심 

각각에 해당되는 업인(業因)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업인으로서 저장되고 남겨진 것은 후에 그 업인을 있게 한 

원인(原因)인 연(緣)을 만나게 되면 과(果)를 이루어 받게 

되며, 중생이란 이러한 인연과(因緣果)의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중생은 예외 없이 이전(以前)에 지은 업인에 대한 

업보(業報)를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만 하고, 그 업보를 받는 

중에 또 새로운 업을 짓고, 그렇게 새로 지은 것에 대해 또 

과보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업을 짓고, 업보를 받고, 하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끝없는 생사(生死)를 반복한다. 

중생은 이렇게 각자 지은 바, 그 업에 따라서 

                                      

46 생겨나서 머물다가 변해서 사라진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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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적(被動的)으로 끝없이 생사(生死) 윤회(輪迴)를 

반복하여야 하므로 중생을 '업생(業生)'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서 여래(如來)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래는 경계47(境界)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유자재로 한다. 

 

일체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삼매(三昧) 상태이고, 

경계를 받아들여서 그 경계에 대응(對應)할 때에는 

삼매관성(三昧慣性)48 상태이다. 

 

따라서 여래의 마음은 삼매 아니면 삼매관성 상태이다. 

삼매와 삼매관성 상태에서는 업인과 업보가 없다. 그래서 

                                      

47 지각(知覺)이나 번뇌(煩惱)가 되는 소재(素材), 정보(情報) 

48 삼매상태는 단절되었지만 삼매의 영향력이 남아서 미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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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는 영원한 대자유인(大自由人)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므로 ‘원생(願生)’이라고 한다. 

 

불교수행은 중생심이 완전하게 100% 여래심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다. 중생이 수행하여 아라한 정등각자 선서가 되는 

것이다. 

 

중생이 경계를 접하게 되면 그 경계에 상응하는, 중생의 

주체(主體)인 사상(四相) 중 한 상(相)이 생겨나서, 그 경계에 

따른 무기심의 생멸(生滅: 生住異滅의 준말)을 뇌간(腦幹)의 

망상체(網狀體)에서 한 번 일으키고, 이어서 그 경계를 

의식(意識)의 영역인 대뇌피질(大腦皮質)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번뇌로서 생주이멸(生住異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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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 번 중생심의 생주이멸을 주도(主導)한 후 중생의 

주체도 사라진다. 이와 같이 중생의 주체는 찰나간이라도 매 

번의 중생심에 따라서 생멸한다. 

 

현대 의학적 발견에 의하면 뇌간(腦幹)의 망상체(網狀體)는 

대뇌의 각성도(覺醒度)를 조절하여 일상생활 활동의 

의식(意識) 수준(水準)과 수면(睡眠)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器官)이고, 대뇌피질(大腦皮質)은 지각(知覺), 인식(認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연상(聯想) 추리(推理) 

기억(記憶) 등 사고기능(思考機能)을 담당하는 곳은 

간뇌(間腦) 혹은 간뇌의 변연계(邊緣界)로 추정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노[Mano]라고 부르셨다. 

 

무기의 속성(屬性)은 시간적 길이의 장단(長短)과 

각성도(覺醒度)의 고저(高低) 두 가지가 있다. 무기 때문에 

중생은 자신의 주체(主體)를 망각(忘却) 거실(去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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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自覺) 인지(認知)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체가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무기심의 각성도는 높낮이가 있어서 깊은 잠에서는 그 

각성도가 아주 낮고 옅은 잠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각성도가 

높다. 

번뇌심과 번뇌심 사이의 무기심 역시 각성도의 높낮이가 

있다. 

 

번뇌는 중생의 주체를 가려서 어둡게 하여 중생의 주체가 

주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불교수행의 목적과 기능, 의의를 잘 배우지 못하고 잘 

몰라서, 나쁜 생각만 번뇌라고 착각하고, 나쁜 생각을 떨치고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생각이나 번뇌가 

없는 상태인 무기심을 증장(增長)하여, 하루 24 시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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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심보다 무기심이 차지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그 

수행자는 수행을 할수록 멍청하고 판단이 흐린 사람이 되고, 

접신(接神)을 하게 되거나, 축생(畜生)의 태(胎)에 드는 

과보(果報)를 받는다고 한다. 

 

‘관법수행’은 무기심의 각성도(覺醒度)를 최대한 

고조(高潮)시키고 유지하는 수행기법이다. ‘관법수행’으로 

인하여 고조된 각성도가 그 임계선(臨界線)을 넘으면 

무기심이 ‘불망(不忘)’49의 경계(境界)로 바뀌면서 중생심의 

하나인 무기심이 극복되고 없어진다. 

 

이와 동시에 번뇌가 되던 일념수행 방편이 의근50(意根)에서 

의식의 영역인 대뇌 피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의 형태로 

                                      

49 ‘망각[忘却]’의 반대 개념, 즉 ‘망각하지 않음’ 

50 사고(思考)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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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근에서 머물면서 ‘불매(不昧)51의 경계’로 바뀐다. 이렇게 

하여 번뇌심이 극복되고 없어진다. 

 

의근에 머물게 된 불망과 불매의 두 가지 경계는 그 성질이 

상이(相異)하여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동일한 주기(週期)로 

교대(交代)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삼매(三昧)52이다. 

 

‘관념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그 길이가 매우 짧은 점 삼매(点 

三昧)가 생기는데 이때 수행자는 자신에게 점 삼매가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수행이 점점 나아가면서 삼매의 

길이가 길어져서 선 삼매(線 三昧)가 생기면, 삼매의 

길이에는 상응하는 삼매관성이 생긴다. 

 

                                      

51 어둡지 않음, 밝음 

52 산스크릿트어 Samādhi 를 발음을 따라 한역(漢譯)한 것. 불교경전 어디에도 

이에 대한 서술적 개념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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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관성 상태는 ‘관념수행’으로 삼매에 들어 있던 수행자가 

경계를 접하면 삼매가 깨어지면서 삼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삼매관성이 있으면 이전에 늘 겪던 중생심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 상태를 경험 자각하게 된다. 

 

삼매에 대한 바른 법문을 잘 배우고 숙지(熟知)한 수행자는 

자신에게 선 삼매가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알 수도 있겠지만,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대부분의 수행자는 자신에게 

삼매가 생겼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신다. 금강법기사 

선원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수행자가 자신에게 

삼매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수행자를 보기만 하여도 그에게 

삼매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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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는 일체의 지각(知覺)이나 인식작용(認識作用)이 쉬는 

상태여서 삼매에 든 수행자는 자신이 삼매 상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자각(自覺) 인지(認知)할 수 없다. 

 

다만 삼매에 대한 바른 법문을 잘 배우고 숙지(熟知)한 

수행자는 삼매에서 나와서 직전(直前)의 상태를 

반조(反照)함으로써, 자신이 이미 듣고 배운 바, 삼매에 

들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유추하게 된다. 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이가 자신이 ‘금방 전까지 내가 잠을 자고 

있었구나.’ 하고 추론하여 아는 것과 같다. 

 

삼매상태가 일체의 지각(知覺)이나 인식작용(認識作用)이 

쉰다는 점에서 무기심과 같아서 가벼운 무기심 상태에 

들었던 것을 두고 삼매에 들었었다고 오판 착각하는 일이 

허다하게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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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수면(假睡眠) 상태인 옅은 무기심에 들면, 깊은 잠에 

들어서 신체 자세를 유지하던 근육들이 그 힘을 잃고 신체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방바닥에 스러져 잠자는 자세가 되는 

것과 달리, 앉은 자세 등을 유지하면서 심신이 휴식을 

취하는 형태라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수행자를 보더라도 

그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 오판하기 십상이다. 

흔히 이러한 무기심 상태를 두고 경안(輕安)이라고 말하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심신이 평안하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안은 바른 

수행의 결과일 수가 없고 가수면(假睡眠) 상태 같은 무기심의 

일종이므로 바른 수행자라면 절대 그런 상태에 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경안에 들지 않도록 극히 주의(主意)하고 

경계(警戒)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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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수행의 최종 목표는 하루 24 시간을 삼매 아니면 

삼매관성 상태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숙면일여(熟眠一如)이고, 정행(定行)의 구경(究竟)이다. 

숙면일여에 도달하게 되면 정행 수행은 더 나아갈 데가 

없고, 수행을 이어간다고 삼매가 더 늘어나지도 않는다. 

 

관념수행의 구경인 숙면일여에 도달한 수행자는 깊은 잠에 

들어서도 삼매가 한결 같은지 스승에게 점검 받거나 스스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이것이 ‘숙면일여(熟眠一如)의 

검증’이다. 

 

숙면일여 검증을 통과한 수행자는 스승의 질문형(質問形) 

지도(指導)를 받고 마음에 의문이 들면서 그 질문의 답을 

찾느라고 다음 단계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의심법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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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순실’에서는 삼매수행이 네 가지 

선정으로 귀결되고, 제 4 선에 들어 신통공부를 하여서 

반야지혜를 증득하는 혜행으로 이어지면서 ‘계·정·혜’ 수행이 

완성되고 끝나는데, 금강법기사 수행체계에서는 이 

신통공부를 생략하고 곧장 다음 단계의 수행인 

‘의심법수행53’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상과 같이 법기 대아라한 스님에 의해 복원되고, 잘 

설해진 삼매성취 수행, 즉 정행을 잘 숙지하고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친설하신 정행을 알아 보기로 한다. 

                                      

53 중생심의 주체를 특정(特定) 자각(自覺)하고 여래심의 주체를 발굴(發掘) 

증득(證得)하여 자신에게 있는 두 가지 상이한 주체를 명확하게 구별하게 되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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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하나마경 2 

- 전략(前略) -  

마하나마여, 여기 그대는 다음과 같이 여래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anusati]. ‘이런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靈智)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여래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여래를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마하나마여, 여래를 의지하여 올곧은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주석서를 의지하여 생긴 희열과 환희를 얻고, 성전을 

의지하여 생긴 희열과 환희를 얻으며, 법과 관계된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이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삼매에 든다. 

 

마하나마여, 이런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그대는 갈 때에도 

닦아야 하고, 서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앉아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일에 몰두할 때에도 닦아야 하고, 

자손들로 번민하는 집에서 살 때에도 닦아야 한다.” 

 

"다시 마하나마여, 그대는 다음과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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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마하나마여, 그대는 다음과 같이 승가 54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마하나마여, 그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마하나마여, 그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마하나마여, 그대는 다음과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 후략(後略) - 

『앙굿따라니까야 제 6 권』대림스님(2007) 초기불전연구원 

 

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부처 혹은 여래,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佛法), 승가(僧伽), 계(戒), 보시(普施), 천신(天神) 등 여섯 

가지 수행방편을 ‘계속해서 생각함’ 혹은 ‘반복해서 

생각함’55으로써 수행자의 ‘마음이 삼매에 든다.’고 하신다. 

수행방편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일념법수행’이다. 본경에서 부처님께서 

삼매 성취 방법으로 ‘일념법수행’을 설하셨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54 수행자 집단 

55 anussati(아누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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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행방편을 계속해서 생각하거나,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을 ‘갈 때에도 닦아야 하고, 서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앉아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닦아야 하고, 

일에 몰두할 때에도 닦아야 하고, 자손들로 번민하는 집에서 살 때에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온갖 다양한 생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의 

어떤 경우에도 수행을 놓치지 말고 이어가라는 말씀이시다. 

이것이야말로 금강법기사에서 중시(重視)하는 

요처수행(擾處修行)이다. 

 

본경에서 설하신 ‘anussati(아누사띠)’ 수행 기법은 

‘일념법수행’ 기법으로, 부처님께 듣고 배운 바 법문만을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다른 

일체의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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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일아함광연품 1~10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한 법(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한 법을 닦아 

행하면 좋은 이름이 있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善)이 두루 

모이고 단 이슬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無爲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 56 의 

결과에 이르러 스스로 열반57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부처님 생각을 닦아 행하면, 좋은 이름이 있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이 두루 모이고 단 이슬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의 

결과를 얻어 스스로 열반을 얻게 되는가?" 

 

그 때에 비구들은 세존께 사뢰었다. 

"모든 법의 근본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위하여 그 묘한 이치를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여래에게서 그것을 듣고는 꼭 받들어 가지겠나이다." 

                                      

56 출가수행자 

57 번뇌의 불을 끈 완전하고 항구적인 휴식과 평안함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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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에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널리 설하리라." 

"그리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앞으로 나아가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과 뜻을 바루고 가부(跏趺)하고 앉아,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한다. 

여래의 형상을 관(觀)하여 눈을 떼는 일이 없고 눈을 떼지 않고는 곧 

여래의 공덕을 생각한다. 

 

'여래의 본체는 금강으로 되었고 열 가지 힘을 완전히 갖추었으며 네 

가지 두려움이 없어 대중 앞에서 의젓하시다. 여래의 얼굴은 단정하기 

짝이 없어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계율의 덕을 성취한 

것은 마치 금강과 같아서 부술 수 없고 티가 없어 청정하기는 마치 

유리와 같다. 

 

또 여래의 삼매는 일찍이 줄어진 일이 없다. 아주 쉬고 길이 고요하여 

다른 생각이 없다. 교만하고 사나운 모든 뜻은 담박하게 되었고,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과 망설임과 젠체하는 번뇌는 모두 다 

없어졌다. 여래의 지혜의 몸은, 그 지혜는 끝도 밑도 없으며 걸림도 

없다. 여래의 몸은 해탈을 성취하여 모든 갈래가 이미 다해 다시 

태어나는 일, 즉 나는 나고 죽음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일이 없다. 

여래의 몸은 지견의 성을 넘고 남의 성질을 알아 제도할 것과 

제도하지 못할 것을 따라 행하며,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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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고 가고 오면서, 나고 죽는 지음에서 해탈하는 이와 해탈하지 

못하는 이를 모두 두루 아신다.’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 생각을 닦아 행하면, 좋은 이름이 있고 큰 

과보를 성취하여, 온갖 선은 두루 모이고 단 이슬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의 결과를 얻어 스스로 열반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항상 생각해 부처님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좋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그 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 중략(中略) – 

 

이른바 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 

이른바 승가(僧伽)를 생각하는 것이다. ......  

이른바 계율을 생각하는 것이다. ...... 

이른바 보시(普施)를 생각하는 것이다. ...... 

이른바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다. ...... 

이른바 휴식(고요)을 생각하는 것이다. ...... 

- 중략(中略) – 

 

이른바 호흡을 생각하는 것58이다. 

                                      

58 念安般을 ‘호흡을 생각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안반(安般)은 'anapana‘의 

音譯으로 입출식(入出息), 즉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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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호흡을 생각하는 것을 닦아 행하면 좋은 이름이 있고 큰 

과보를 이루어, 온갖 선이 두루 모이고 단 이슬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의 결과를 얻어 스스로 열반을 얻게 되는가?” 

- 중략(中略) -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과 뜻을 바루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호흡을 생각한다. 

 

즉 만일 숨이 길 때에는 ‘나는 지금 숨이 길다.’고 관찰해 알고, 만일 

숨이 짧으면, ‘나는 지금 숨이 짧다.’고 관찰해 알며, 만일 숨이 매우 

차가우면 ‘나는 지금 숨이 차갑다.’고 관찰해 알고, 만일 숨이 

뜨거우면 ‘나는 지금 숨이 뜨겁다.’고 관찰해 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에까지 온 몸을 두루 관찰해 안다. 만일 숨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면 ‘숨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고 관찰한다. 

 

마음을 쓰고 몸을 단속해 숨의 길고 짧음을 모두 알며, 숨의 나고 

듦을 찾아 분별해 환히 안다. 혹은 마음이 몸을 단속해 숨의 길고 

짧음을 아는 것도 또한 알며, 숨의 길고 짧음을 세어 분별해 환히 

아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호흡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곧 완전히 갖추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어, 온갖 선이 두루 모이고 단 이슬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의 결과를 얻어 스스로 열반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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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구들이여, 항상 생각해 호흡생각59에서 떠나지 않으면 곧 

이런 온갖 좋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그 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 중략(中略) - 

 

이른바 몸을 생각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과 뜻을 바루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몸을 생각한다. 

 

이른바 몸을 생각하는 것이란, 

모발·손·발톱·이빨·껍질·살·힘줄·뼈·쓸개·간·허파·심장·지라·대장·소장·백직·

방광·똥·오줌·백엽·창탕비포·눈물·가래침·고름·피·기름덩이·침·머리뼈·뇌수 

등, 이 어느 것이 내 몸인가? 

땅의 원소가 그것인가? 물의 원소가 그것인가? 불의 원소가 그것인가? 

바람 원소가 그것인가? 아비 종자와 어미 종자로 된 것인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만든 것인가? 눈·귀·코·혀·몸·마음은 장차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몸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곧 완전히 갖추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어, 온갖 선이 두루 모이고 단 이슬 맛을 얻어 함이 

                                      

59 安般念을 ‘호흡생각’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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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의 결과를 얻어 스스로 열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항상 생각하여 몸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 60 

이런 온갖 좋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그 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 중략(中略) - 

 

이른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혹 어떤 비구는 몸과 뜻을 바루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죽음을 생각한다. 

 

'이른바 죽음이란,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며 온갖 갈래를 왕래하면서 

목숨을 옮기어 멈추지 않아서, 모든 감관은 허물어져 썩은 나무와 

같으며, 목숨 뿌리는 끊어지고 종족(宗族)은 갈라져서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또한 모습도 없는 것이다'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곧 완전히 갖추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어, 온갖 선이 두루 모이고 단 이슬 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며,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의 결과를 얻어 스스로 열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항상 생각하여 죽음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런 온갖 

                                      

60 不離身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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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덕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하느니라." 

 

그 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전자아함경 3』2007. 동국역경원 

 

본경에서 설하신 수행방편은 앞의 마하나마 경에서 설하신 6 

가지에 휴식, 호흡, 몸, 죽음, 네 가지를 추가하여 총 

10 가지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 법문이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었고, 

변화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경에서는 10 가지 수행방편 각각에 따라 ‘혹 어떤 

비구는’라고 하여 수행자마다 수행방편을 달리 하며 여러가지 

수행방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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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을 생각한다.’고 하셔서 

수행방편만 생각하고 일체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일념법수행’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호흡과 몸에 대해서는 관찰해서 안다(觀知, 관지)고 하신 바, 

관찰 역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일념법 수행기법이다. 

 

앞에서 고찰한 마하나마경에서는 일념법수행으로 수행자가 

삼매를 성취하는 것으로 설하셨는데, 여기서는 신통, 열반 

등을 설하셔서 삼매보다 더 확장된 결실(結實)이나 다른 

성과들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인다. 불교수행의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삼매를 거쳐야 하므로 신통이나 

열반도 당연히 삼매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번뇌가 소멸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설하시므로 삼매 

역시 번뇌가 없는 열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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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뜻을 바루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 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일념법수행’의 전제(前提)인양 특정 자세와 태도를 설하신다. 

그런데 ‘몸과 뜻을 바루고 가부하고 앉아, 생각을 매어 앞에 두고’라는 

이 경구(經句)는 일종의 정형구(定型句)로서 니까야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곧추 세우고 입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여 앉는다.’를 한역(漢譯)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부좌(跏趺坐)를 틀고’는 앉는 자세이고, ‘몸을 곧추 

세우고’는 상체직신(上體直身)자세를 말하는 것임에는 

이견(異見)이 없겠으나, ‘입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여’61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異論)이 분분하다. 그러나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입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여’라는 

                                      

61 ‘parimukhaṃ satiṃ upaṭṭhapet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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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經文) 귀절(句節)을 듣자마자 바로 ‘도명 거사님, 그거는 

설관법이네요.’라고 하셨다. 

 

상체(上體)직신(直身)자세는 불교 수행과 수행자가 해야 하는 

‘호흡법’의 필수 요소이고, 가부좌62(跏趺坐) 자세에 포함되어 

있는 선정인63(禪定印)은 금강법기사의 ‘결인관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본경에서는 금강법기사의 ‘관법수행’인 

‘결인관법’과 ‘설관법’, 그리고 ‘호흡관법’을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62 두 발등을 포개어 앉는 자세. 승려들이 수도(修道)나 참선할 때 앉는 자세 

63 왼쪽 손바닥을 위로 하여 앞에 놓고 오른손 손바닥도 위로 하여 왼쪽 손바닥 

위에 손가락 부분을 겹쳐 놓되 양쪽 엄지를 맞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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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웨살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 64 께서는 웨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不淨)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함을 칭송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반 달 동안 홀로 앉고자 한다. 하루 한 끼 

탁발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한 뒤 

하루 한 끼 탁발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때 그 비구들은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不淨)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함을 칭송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다.’라고 하면서 갖가지로 부정을 닦는 수행에 몰두하면서 

머물렀다. 그들은 이 몸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 하고 

넌더리를 내면서 칼을 들어 자결을 시도하였다. 하루에 열 명의 

비구들이 칼로 자결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스무 명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서른 명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하기도 

하였다. 

 

                                      

64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 부처님에 대한 10 가지 칭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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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세존께서는 그 반 달을 보내시고 홀로 앉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왜 비구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不淨)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함을 칭송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不淨)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정함을 칭송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다.’라고 하면서 갖가지로 부정을 닦는 수행에 

몰두하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이 몸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 하고 넌더리를 내면서 칼을 들어 자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열 명의 비구들이 칼로 자결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스무 명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서른 명이 칼을 

들어 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다른 방법을 

설해주십시오. 그러면 비구 승가는 구경의 지혜에 확립될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렇다면 웨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르고 있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웨살리를 의지하여 머무르고 있는 비구들을 모두 집회소로 모이게 

하였다. 그런 뒤 세존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구 승가(僧伽)가 모였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집회소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셔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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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호흡·사띠·삼매 65 를 닦고 많이 학습하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뜨거운 

먼지덩이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때 아닌 먹구름이 몰려들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호흡·사띠·삼매를 닦고 많이 학습하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호흡·사띠·삼매를 닦고 어떻게 많이 

학습하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 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추 세우고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오로지 사띠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사띠하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숨을 들이 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잘 알고66,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잘 안다.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고 잘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잘 안다. 

 

                                      

65 ānāpānassatisamādhi, 호흡을 의미하는 아나파나, 기억을 의미하는 사띠, 

그리고 삼매로 구성된 합성어로 수행법의 명칭. 

66 pajān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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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쉰다고 수행하고67,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몸의 상카라68를 편안히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몸의 상카라를 편안히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 쉰다고 수행한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의 상카라를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의 

상카라를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의 상카라를 

편안히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의 상카라를 

편안히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을 희열로 채우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 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67 sikkhati 

68 saṅkhāra, 형성(形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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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 쉰다고 수행하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호흡·사띠·삼매를 닦고 이와 같이 많이 

학습하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상윳따니까야 제 6 권』각묵스님(2009) 초기불전연구원 

 

 

본경에서는 ‘숲 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 방에 가거나 하여’ 

라고 하시면서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에서 정처 수행을 

하라고 하신다. 

 

또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추 세우고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여 

앉는다.’라고 하시면서 가부좌로 앉는 자세, ‘결인관법’, 

상체(上體) 직신(直身)자세, ‘설관법’ 등을 앞서 고찰한 바와 

동일하게 실행하라고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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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경에서 설하신 수행방편은  

①호흡  

②몸 [신(身)] 

③희열, 행복 등의 느낌 [수(受)] 

④마음 [심(心)] 

⑤무상, 사라짐, 소멸, 놓아버림 등의 주제와 내용 [법(法)] 

등으로 모두 소위 ‘신·수·심·법(身受心法)’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다. 

 

‘신·수·심·법’이라는 네 가지 범주는 수행방편의 집합으로 여러 

경전에서 정형화(定型化)되어 나타나는데, ‘신(身)’의 범주에는 

호흡을 위시하여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행방편으로 포함되어 있고, ‘수(受)’의 범주에는 희열, 행복 

등 여러 가지 느낌들이 수행방편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心)’의 범주에는 수행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갖가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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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들이 수행방편으로 포함되어 있다. ‘법(法)’의 

범주에는 각종 교리 법문 내용과 수행으로 제거하여야 할 

다섯 가지 장애69 에 대한 법문 등이 수행방편으로 포함되어 

있다. 

 

앞서 고찰한 열 가지 수행 방편 중에서 

‘신·수·심·법(身受心法)’의 범주에 들지 않는 부처 혹은 여래, 

불법(佛法), 승가(僧伽), 계(戒), 보시(普施), 천신(天神) 등 여섯 

가지는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본경에는 한 가지 수행방편만 반복해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서 몰입하는 

‘일념법수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난다. 

 

                                      

69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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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우리는 2500 여 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몸의 

부정(不淨)함’만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없이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수행이 ‘일념법수행’이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의 부정(不淨)함’만을 생각하는 ‘일념법수행’이 

문제를 일으키자,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호흡·사띠·삼매70’를 닦으라고 하신다. 

 

새롭게 설하신 ‘호흡·사띠·삼매’ 수행의 기법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결인관법’과 ‘설관법’이 포함된 앉는 자세까지의 

‘관법수행’은 동일하다. 다만 일념법수행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사띠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사띠하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신 점이다. 즉 한 가지 

                                      

70 ānāpānassatisamādhi, 호흡을 의미하는 아나파나, 기억을 의미하는 사띠, 

그리고 삼매로 구성된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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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편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할 때 호흡을 

동반(同伴)하라고 하신다. 

 

이는 앞서 고찰한 수행 기법에 ‘호흡관법’을 새롭게 추가하신 

것으로, 결과적으로 ‘호흡·사띠·삼매’ 수행은 ‘일념법수행’과 

‘결인관법’, ‘설관법’, ‘호흡관법’을 모두 같이 하는 

금강법기사의 ‘관념수행’과 동일한 기법의 수행이 된다. 

 

즉 ‘호흡·사띠·삼매’ 수행은 수행방편만 다를 뿐, 기법상으로는 

‘관념수행’과 동일한 수행이다. 

 

본경에서 설하신 수행방편 즉, ‘사띠[기억]하면서’의 대상(對象)은 

①호흡 ②몸 ③희열, 행복 등의 느낌 ④마음 ⑤무상, 사라짐, 

소멸, 놓아버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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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흡’을 ‘신(身)’의 범주에 속하는 한 가지 수행방편으로 

설하시면서 항상 정형화된 전체 수행의 맨 앞에 호흡에 대한 

수행을 두시고, ‘길게 숨을 들이 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잘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잘 안다.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고 잘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잘 안다.’고 설하신다. 

 

앞선 고찰에서 ‘일념법수행’의 기법이던 Anussatti(아누사띠)가 

본경에서는 Sati(사띠)로 바뀌어 나타난다. Anussatti 의 의미는 

‘계속해서 기억하다’이고, Sati 의 사전적(辭典的) 어의는 

‘기억하다’, ‘회상(回想)하다’, ‘숙고(熟考)하다’ 등으로 사실상 두 

용어는 실제 수행 상황에서는 같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일념법수행’은 수행자에게 주어진 수행방편에 대한 

기억, 생각, 번뇌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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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편이라는 것이 저자의 경우도 그랬지만, 누구나 그 

스승으로부터 듣거나 배우거나 추천 내지는 권장, 부여받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방편을 기억(記憶)하거나 

숙고(熟考)하거나 회상(回想)하거나 암송(暗誦)하거나 하는 

것은 수행방편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루 온 종일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기법의 

수행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이렇게 ‘호흡·사띠·삼매’ 수행을 하려면 수행 

전에 이미 ‘신·수·심·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실천수행에서는 법문으로 이미 

듣고 배운 바를 잘 기억하여서, 부처님께 듣고 배운 대로 

관찰(觀察)하거나, 자각(自覺)하거나, 경험하거나, 채우거나, 

집중(執中)하거나, 해탈(解脫)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8 

 

 

그래서 Sati(기억하다)가 ‘신·수·심·법’의 범주에 드는 모든 

수행방편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로지 사띠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사띠하면서 숨을 내쉰다.’라는 

말씀을 갖가지 수행방편에 대한 여러 내용의 법문 앞에 

선언적(宣言的)으로 먼저 설하신 것이다. 

 

따라서 본경에서 설하신 사띠의 대상은, 말씀의 배열이나 

문장의 구조, 법문 내용이나 그 문맥 등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수행방편으로서 이미 듣고 배운 바 부처님의 

법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사띠의 

어의(語義)는 ‘기억’, 기억하다.’이며,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일념법수행’의 수행기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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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경 이후로 이러한 형태로 수행이 정형화되고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호흡·사띠·삼매’ 수행을 금강법기사의 

‘관념수행’과 비교해 보면, 서술적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관법수행’은 완전히 일치하고, 오직 차이가 

나는 것은 ‘일념법수행’의 수행방편들뿐이다. 



 

80 

 

5. 대념처경71 

- 전략(前略) -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道)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삼빠쟈나-사띠하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삼빠쟈나-사띠하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삼빠쟈나-사띠하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삼빠쟈나-사띠하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숲 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곧추세우고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71 ‘크나큰 사띠의 확립 경’, ‘사띠의 확립에 대한 긴 경전’의 한역(漢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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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띠하며 숨을 들이쉬고 사띠하며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잘 알고72 ,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잘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잘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잘 안다.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수행하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수행한다. '몸-상카라를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수행하고, '몸-상카라를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하면서 수행한다.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잘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잘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잘 알고, 

…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하면서 수행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사띠를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사띠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72 pajān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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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잘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잘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잘 알고, 

누워있으면서 '누워있다.'고 잘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잘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이렇구나.'라고 사띠를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사띠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삼빠쟈나행이 

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삼빠쟈나행이 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삼빠쟈나행이 있다. 가사, 의복, 발우를 지닐 때도 삼빠쟈나행이 

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삼빠쟈나행이 있다. 

대소변을 볼 때도 삼빠쟈나행이 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삼빠쟈나행이 있다.73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73 이는 법기 스님의 ‘행주좌와어묵동정 일여’에 대비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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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이렇구나.'라고 사띠를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사띠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 중략 -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 

 

- 중략 -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이다'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디가니까야 제 2 권』각묵스님(2006) 초기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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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경의 시작부에 설하신 바, 본 법문의 핵심 골격과 요지는 

몸, 느낌, 마음, 법문을 잘 관찰/숙고하여서, 몸, 느낌, 마음, 

법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잘 기억(記憶)해서 

확인(確認)하고, 자각(自覺)하여, 그것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일체의 여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일체의 집착을 버리고, ‘사띠의 확립’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빠쟈나-사띠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본경에서 설하신 수행방편은 신 수 심 법이다. 

‘이 도(道)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셔서 여타의 정행(定行)은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신·수·심·법’ 네 가지에 대한 관찰/숙고 수행을 

하라고 하신다. 

 

몸-사띠 수행의 수행방편은  

①호흡 장단의 자각  

②신체와 신체현상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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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몸-상카라를 쉬는 것  

④몸의 부정[不淨]함  

⑤몸의 구성요소  

⑥몸의 무상[無常]함 등이다. 이들 중에서 ①호흡 장단의 

자각과 ②신체와 신체 현상의 자각/경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교리 법문에 속하는 내용들이다. 

 

느낌-사띠 수행의 수행방편은  

①즐거운 느낌 

②괴로운 느낌 

③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④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⑤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⑥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⑦비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⑧비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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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비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등이다. 

 

마음-사띠 수행의 수행방편은  

①탐·진·치가 있거나 없는 마음  

②위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③고귀하거나 고귀하지 않은 마음  

④위가 있거나 없는 마음[無上心]  

⑤삼매에 들었거나 들지 않은 마음  

⑥해탈했거나 해탈하지 않은 마음 등이다. 

 

법-사띠 수행의 수행방편은  

①다섯 가지 장애[五蓋]에 대한 가르침74 

②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五取蘊]들의 법  

③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六內外處]의 법  

                                      

74 즉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이 자신에게 

있고 없음, 발생과 제거의 자각, 재발생 방지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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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七覺支]들의 법  

⑤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四聖諦] 등으로 모두 친설하신 

전형적인 주요 교리 법문들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들 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행방편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일체의 여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 

호흡법이나 좌법 등 관법수행을 병행하는 일념법 수행을 

하라고 하신다. 이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관념수행이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일체의 집착을 버리고 ‘사띠의 확립’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사띠의 확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삼매성취를 위한 정행으로서 관념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경험하게 될 어떤 경지를 말씀하신 것일까? 

그리하여 그 다음으로는 ‘삼빠쟈나-사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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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법기사의 관념수행을 열심히 하면 수행자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여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수행방편만 다를 뿐 동일한 기법의 정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다른 경지와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두 분 스승님께서 서술적으로는 달리 설하신 수행경지라 

하더라도 같은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분명히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삼매를 성취할 것이다  

삼매가 생기기 시작한 금강법기사의 수행자는 부처님의 이 

법문을 보면 ‘사띠의 확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삼빠쟈나-사띠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금방 잘 알게 될 것이다. 



 

89 

 

6. 중아함 산수목건련경75 

 

- 전략(前略) - 

세존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목건련아, 무릇 바른 주장이 있으면 그것은 순서를 따라 차츰차츰 

성취하게 된다. 무슨 까닭인가? 목건련아, 나도 이 법률 가운데서 

순서를 따라 차츰차츰 성취하였다. 목건련아, 만일 젊은 비구가 

처음으로 와서 도를 배우고, 처음으로 법률에 들어오면, 여래는 먼저 

가르친다. 

 

곧 '너는 와서 목숨껏 몸을 보호하여 청정하게 하고, 목숨껏 입과 

뜻을 보호하여 청정하게 하라'고. 목건련아, 만일 비구가 목숨껏 몸을 

보호하여 청정하게 하고, 목숨껏 입과 뜻을 보호하여 청정하게 하면 

여래는 다시 올라가 가르친다. 

 

곧 '비구여, 너는 와서 안 몸을 관찰하기를 몸답게 하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기를 감각과 마음과 법답게 하라'76고. 

 

목건련아, 만일 비구가 안 몸을 관찰하기를 몸답게 하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감각과 마음과 법답게 관찰하게 되면, 여래는 더 올라가 

가르친다. 

 

                                      

75 정순실 법문 경전으로 니까야의 가나까[회계사] 목갈라나경의 한역(漢譯) 

대응(對應) 경전. 

76 比丘。汝來觀內身如身。至觀 覺心法 如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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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비구여, 너는 와서 안 몸을 관찰하기를 몸답게 하여 욕심과 서로 

맞는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기를 감각과 

마음과 법답게 관찰하여 법 아님과 서로 맞는 생각을 생각하지 

말라'고. 

 

목건련아, 만일 비구가 안 몸을 관찰하기를 몸답게 하여 욕심과 서로 

맞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기를 감각과 

마음과 법답게 관찰하여, 법 아님과 서로 맞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여래는 다시 올라가 가르친다. 

 

곧 '비구여, 너는 와서 모든 근을 보호하여 항상 막기를 생각하고, 

밝게 알기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마음을 수호하여 성취하도록 하라. 

 

그래서 언제나 바른 지혜를 일으켜, 만일 눈이 빛깔을 보더라도 그 

상을 받지 않고, 또한 빛깔을 맛보지 말라. 그것은 성내어 싸우기 

때문이다. 안근을 수호하여 마음속에 탐욕과 근심과 슬픔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안근을 수호하여 거기로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귀·코·혀·몸도 또한 그렇게 하며, 만일 뜻이 법을 알더라도 그 

상을 받지 않고, 또한 법을 맛보지도 말라. 그것은 성내어 싸우기 

때문이다. 

 

의근을 수호하여, 마음속에 탐욕과 근심과 슬픔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의근을 수호하여 거기로 나아가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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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건련아, 만일 비구가 모든 근을 수호하여 항상 막기를 생각하고, 

밝게 알기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마음을 수호하여 성취하도록 하고, 

그래서 언제나 바른 지혜를 일으켜 만일 눈이 빛깔을 보더라도 그 

상을 받지 않고, 또한 성내어 싸우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맛보지도 

않으며, 안근을 수호하여 마음속에 탐욕과 근심과 슬픔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나게 하지 않고, 안근을 수호하여 거기로 나아가지 

않으며, 이렇게 귀·코·혀·몸도 또한 그렇게 하며, 만일 뜻이 법을 

알더라도 그 상을 받지 않고, 성내어 다투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맛보지도 않으며, 의근을 수호하여 마음속에 탐욕과 근심과 슬픔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나게 하지 않고, 거기로 나아가기 때문에 

의근을 수호하면, 여래는 더 올라가 가르친다. 

- 후략(後略) -  

『전자아함경 3』2007. 동국역경원 

 

 

본경은 제 1 장에서 소개한 회계사 목갈라나경의 

한역본(漢譯本) 대응(對應) 경전으로 추정되는 아함 경전이다. 

 

따라서 번역은 다소 달라졌지만, 그 내용은 니까야의 여러 

‘정순실’ 법문과 동일하게 ‘바른 법률이 있으면 그 누구든 

순차적으로 성취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불교 수행에는 

계·정·혜 수행의 순차가 있음을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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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행은 신(身, 몸), 구(口, 입), 의(意, 마음)를 목숨껏 보호하여 

청정하게 하라고 하신다. 니까야의 자세하고 실천적인 

계행의 숱한 항목을 ‘몸가짐이나 행동, 말 조심하기, 마음 

바르게 가지기 등으로 극소로 축약하였다고 보여진다. 

 

계행에 이은 삼매성취 수행인 정행은, 

① ‘안 몸을 관찰하기를 몸답게 하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기를 

감각과 마음과 뜻답게 하라.’ 고 하신다. 

신(身), 수(受), 심(心), 법(法)을 신, 수, 심, 법답게 

관찰(觀察)/숙고(熟考)하라는 이 말씀은 선언적(宣言的)인 

언표(言表)이고, 그 실제 의미는 아마도 바로 이어지는 

법문에서 상세하게 부연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설명 법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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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 몸을 관찰하기를 몸답게 하여 욕심과 서로 맞는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감각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여 감각과 마음과 법답게 

하여 법 아님과 서로 맞는 생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수행자가 자신의 몸을 내부적으로 관찰(觀察)/숙고(熟考) 

자각(自覺)하되 신체에서 기인하는 본능적인 욕망은 생각하지 

말고 느낌과 마음과 법문을 관찰/숙고하되,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른 법문 내용만 생각하라고 하신다. 

 

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설하시기를, 

③ ‘모든 근을 보호하여 항상 막기를 생각하고, 밝게 알기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마음을 수호하여 성취하도록 하라.’고 하신다. 

 

이 말씀 역시 앞 수행에 이어지는 다음의 수행을 선언적으로 

설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행을 부연하여 설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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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根)[기능, 機能]이란, 사람에게 있는 눈의 시각(視覺) 

기능, 귀의 청각(聽覺) 기능, 코의 후각(嗅覺) 기능, 혀의 

미각(味覺) 기능, 몸의 촉각(觸覺) 기능 등의 다섯 가지 

감각기능(感覺機能)과 하나의 사고기능(思考機能)을 말한다. 

 

이 여섯 가지 모든 기능을 보호하여 막는 것을 니까야의 

정순실 법문에서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라.’로 설하신다. 

따라서 이를 흔히 일반적으로 ‘여섯감각대문 지키기’ 라고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수행자는 앞선 수행, 즉 신수심법만을 

관찰/숙고하는 수행의 목적이자 원리인 ‘여섯감각대문 

지키기’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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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 수, 심, 법을 관찰 숙고하되,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응하고 부합되는 것만을 항상 생각하여서, 다른 일체의 

생각, 여타 일체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즉 신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체의 경계를 차단하고, 

사고기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일체의 다른 생각을 못 

일어나게 하라는 말씀이다. 

 

‘밝게 알기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한역의 원본(元本) 경전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마음을 보호하라.’는 말씀은 아마도 온갖 번뇌를 

차단하는 현재의 수행으로 번뇌에 시달리는 마음을 쉴 수 

있게 보호하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이어서 신체 감각 기관 하나 하나를 예를 들면서 감각대문 

지키기를 구체적으로 설하시는데, 이 부분은 니까야의 

경문(經文)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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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전달하고 있으므로 니까야의 정순실 법문에서 동일한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한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라. 

눈으로 형상(形象)을 봄에 그 대상(對象)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연상(緣想)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의 눈의 감각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에게 흘러들어 올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련하며, 눈의 감각기능을 잘 방호하라.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함을 이루어라. 

귀로 소리를 들음에…, 

코로 냄새를 맡음에…, 

혀로 맛을 봄에…, 

몸으로 감촉을 느낌에…, 

 

마노로 법[法]을 지각함에 그 대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연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의 마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에게 

흘러들어 올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마노의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련하며, 마노의 기능을 잘 방호하라. 마노의 기능을 잘 단속함을 

이루어라.'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게 되면 그런 그를 

여래는 다음으로 인도한다. 

- 회계사 목갈라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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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전상으로 ‘정순실’ 법문의 정행은 신, 수, 심, 

법을 수행방편으로 이를 관찰/숙고하되,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게 관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생각만 

하는 일념법수행을 하여서 삼매를 성취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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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난다경 

- 전략(前略) - 

“비구들이여, 여기서 이렇게 난다는 감각기능들의 문을 보호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동쪽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동쪽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동쪽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서쪽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서쪽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서쪽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북쪽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북쪽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북쪽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남쪽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남쪽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남쪽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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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위를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위의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위의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아래를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아래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아래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만일 난다가 중간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난다는 중간 방향을 본다. ‘내가 이와 같이 중간 방향을 볼 

때에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흐르지 

않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 이처럼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난다는 감각기능들의 문을 보호한다.” 

- 후략(後略) - 

『앙굿따라니까야 제 5 권』대림스님(2007) 초기불전연구원 

 

본경에서 우리는 하나의 수행방편인 특정 방향에 마음을 

완전히 집중한 채 그것만을 지각(知覺)하고 그것에 



 

100 

 

몰입(沒入)함으로써 ‘감각기능들의 문을 보호한다.’는 더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감각대문지키기’가 

‘일념법수행’의 일차적 효과이자 기제(機制)임을 명확하게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강법기사의 ‘관념수행’은 ‘정순실’에서 

부처님께서 친설하신 ‘정행’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고, 법기 

스님께서 알기 쉽게 현대의 언어와 개념으로 이론적 체계를 

세워 설하신 ‘관념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서 

2500 여 년 전에 가르치신 삼매성취수행인 정행수행을 하는 

것임을 확신(確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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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혜행 

1. 정형화된 순차적인 실천수행 법문 - 로힛짜경 

 

앞서 고찰한 계행과 정행에 이어지는 혜행을 보기 위해, 계 

정 혜 수행 전체를 순차적(順次的)으로 설한 로힛짜 경의 

정순실(定順實) 법문에서 이미 고찰한 계행은 생략하고, 

나머지 정행과 혜행은 그 실천 수행 내용만 가려서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계목들을 받아지녀 수행한다.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계를 구족하고, 감각기능들의 문을 

보호하고, 사띠와 삼빠자나를 잘 갖추고, 만족한다. 

 

로힛짜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계를 구족하는가? 

- 중략 –77 

 

                                      

77 짧은 길이의 계 26 가지, 중간 길이의 계 10 가지, 긴 길이의 계 7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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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힛짜여, 이와 같이 계를 구족한 비구는 계로써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戒蘊)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로힛짜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봄에 그 니밋따를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아누뱐자나를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의 

감각기능(眼根)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不善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 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기능을 잘 방호하고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로힛짜여, 여기 비구는 귀로 소리를 들음에 …… 

로힛짜여, 여기 비구는 코로 냄새를 맡음에 …… 

로힛짜여, 여기 비구는 혀로 맛을 봄에 …… 

로힛짜여, 여기 비구는 몸으로 감촉을 느낌에 …… 

 

로힛짜여, 여기 비구는 마노(意)로 법을 지각함에 그 

니밋따[대상(對象)]를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아누뱐자나[연상(聯想)]를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마노의 기능(意眼))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不善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 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마노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마노의 감각기능을 잘 방호하고 마노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기능의 

단속을 구족하여 안으로 더렵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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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힛짜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로힛짜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사띠와 삼빠자나를 잘 갖추는가? 

 

로힛짜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삼빠자나행이 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삼빠자나행이 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삼빠자나행이 있다. 가사·발우·의복을 지닐 때도 삼빠자나행이 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삼빠자나행이 있다. 

대소변을 볼 때도 삼빠자나행이 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삼빠자나행이 있다. 

로힛짜여, 이와 같이 비구는 사띠와 삼빠자나를 잘 갖춘다. 

 

로힛짜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만족하는가? 

 

로힛짜여, 여기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한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다. 

로힛짜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한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간다. 로힛짜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만족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사띠와 삼빠자나를 잘 갖추어 

숲 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짚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추 세우며 

전면에 사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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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문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악의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문다. 광명 산냐(光明 相)을 가져 사띠하고 

삼빠자나하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문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로힛짜여, 그는 자신에게서 다섯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겨난다. 환희로운 자에게는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輕安)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不善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初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 몸 구석구석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로힛짜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尋)과 지속적 고찰(伺)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2 선(二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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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 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로힛짜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바래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사띠하고 삼빠자나하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사띠하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 3 선(三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 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로힛짜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사띠가 청정한(捨念淸淨) 제 4 선(四禪)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다. 온 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活潑潑)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知)와 견(見)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와 같이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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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 78 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의식[윈냐나]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라고." 

 

"로힛짜여, 비구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노로 만든 몸(意生身, 

Manomaya-kāya)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기능(根)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 낸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통변화(神足通)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78 지, 수, 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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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발한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을 아는 지혜(他心通)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잘 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잘 알고, 탐욕을 여읜 

마음은 탐욕을 여읜 마음이라고 잘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잘 알고, 성냄을 여읜 마음은 성냄을 여읜 

마음이라고 잘 안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잘 알고 어리석음을 여읜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읜 

마음이라고 잘 안다. 움츠러든 마음은 움츠러든 마음이라고 잘 알고, 

산만한 마음은 산만한 마음이라고 잘 알고,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잘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잘 안다.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잘 알고, 위가 있는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잘 안다.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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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라고 잘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잘 안다.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잘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잘 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宿命通)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생, 열 생, 스무 생, 서른 생, 마흔 생, 쉰 생, 백 생, 천 

생, 십만 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겁, 세계가 팽창하는 어러 

겁,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으며,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으며,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지혜(天眼通)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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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天眼)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 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善處)에 

가고 나쁜 곳(惡處)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邪見業)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곳, 나쁜 곳(惡處),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正見業)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善處),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 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善處)에 가고 나쁜 곳(惡處)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잘 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漏盡通)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 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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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잘 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 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에서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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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산냐 [인식자(認識者)] 

1. 삼켜버림경 

- 전략(前略) -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루파79라 부르는가? 

 

변형(變形)된다고 해서 루파라 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루파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80이라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산냐81라 부르는가? 

 

                                      

79 팔리어 rūpa: 색(色); 물질적 존재 

80 팔리어 vedanā: 베다나 

81 팔리어 saññā: 인식자, 지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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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 82고 해서 산냐(인식자)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하고, 흰 

것도 인식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산냐(인식자)라 

한다.”83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상카라84라 부르는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상카라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는가? 물질이 물질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느낌이 느낌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산냐가 산냐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상카라가 상카라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지각이 

지각이게끔 계속해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상카라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지각85[知覺]이라 부르는가? 

 

                                      

82 팔리어 sañjānāti(動詞): 인식하다, 지각하다, 의식하다.   

83 Kiñca, bhikkhave, saññaṃvadetha? Sañjānātītikho, bhikkhave, tasmā‘saññā’tivuccati. 

Kiñcasañjānāti? Nīlampisañjānāti, pītakampisañjānāti, lohitakampisañjānāti, 

odātampisañjānāti. Sañjānātītikho, bhikkhave, tasmā‘saññā’tivuccati. 

84 팔리어 sankhara 

85 팔리어 viññ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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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다 86 고 해서 지각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지각하는가? 신 

맛도 지각하고 쓴 맛도 지각하고 매운 맛도 지각하고 달콤한 맛도 

지각하고 떫은 맛도 지각하고 떫지 않은 맛도 지각하고 짠 맛도 

지각하고 싱거운 맛도 지각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지각한다고 해서 지각이라 한다. 

- 후략 - 

『상윳따니까야 제 3 권』각묵스님(2009) 초기불전연구원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한역 금강경으로 금강경 해설 

법문을 하시면서 금강경에 나타나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바로 중생의 

주체(主體)이고, 아상은 근본상(根本相)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파생상(派生相)이라고 설하셨다. 

 

중생의 주체에 대한 법문은 금강경 해설 법문을 하시기 수 

십 년 전에 일찍이 ‘관념수행’을 가르치실 때, ‘관념수행’으로 

                                      

86 vijānāti: (動詞) 인식하다, 지각하다, 의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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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제거해야 할 중생심에 대해 설하시면서 자주 

언급하셨다. 

 

그 법문은, 

‘중생이 경계를 접하게 되면 그 경계에 상응하는, 중생의 

주체(主體)인 사상(四相) 중 한 상(相)이 생겨나서, 그 경계에 

따른 무기심의 생멸(生滅: 生住異滅의 준말)을 뇌간(腦幹)의 

망상체(網狀體)에서 한 번 일으키고, 이어서 그 경계를 

의식(意識)의 영역인 대뇌피질(大腦皮質)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번뇌로서 생주이멸(生住異滅)하게 한다. 

이렇게 주체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나면 그 상도 사라진다. 

이렇게 한 번 생멸한 무기심과 번뇌심은 각각 업인(業因)을 

남겨서 후에 그 인(因)을 있게 한 연(緣)을 만나면 과(果)로 

받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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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금강법기사 수행체계에서는 불교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주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개념이자 주제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과 법문체계에서도 주체라는 

것이 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주제일 거라는 생각은 

저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 언급하신 한역(漢譯) 금강경에서 

상(相)으로 한역(漢譯)한 원어(原語)가 산스크릿트어로는 

삼즈냐(saṃjñā )이고 팔리어로는 산냐(saññā )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저자는 산냐가 등장하는 니까야의 여러 경전을 

모조리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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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냐는 지난 2500 여 년간 생각, 인식, 관념 등의 의미를 

지닌 일반명사(一般名詞)로 간주되어 왔으며 주체의 의미가 

있는 인칭형명사(人稱形名詞), 즉 지각(知覺)하는 자(者), 

인식자(認識者) 등으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산냐를 중생의 주체로 설하셨지만, 산냐의 

어의(語義) 자체가 주체(主體)는 아니다. 

 

②‘정순실’에서의 선정(禪定)은 신통공부를 하여 반야지혜를 

증득하는 혜행으로 매듭지어지지만, ‘정순실’을 제외한 많은 

법문에서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선정과 연관지어 산냐의 

생멸을 설하시면서 산냐라는 개념과 용어를 새롭게 

재등장시키신다. 또한 여러 경문에서 산냐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모종(某種)의 수행이나 공부를 설하신다.  

 

③산냐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공부나 수행은 ‘계·정·혜’ 

수행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이며, 금강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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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시는 수행과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부나 수행의 방법, 그 의의나 목적 

등을 알 수 있는 법문이나 언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산냐에 대해 친히 개념 규정을 

하신다. 이 법문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산냐의 

의미가 생각, 인식, 관념 등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저자는 

법기 대아라한 스님의 금강경법문으로 인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이 산냐는 주체의 의미가 있는 용어이므로, 그 

어의(語義)가 산쟈나띠하는 자(者), 즉 인식자(認識者)이며, 

동사(動詞) 산쟈나띠(sañjānā ti, 인식하다)에서 파생된 인칭형 

명사(人稱形 名詞)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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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뽓타빠다경 

- 전략 -  

"세존이시여, 그러면 산냐가 인간의 자아(自我)입니까? 아니면 산냐와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뽓타빠다여,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두고 자아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네 가지 근본물질(四大)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자아라고 

이해합니다." 

"뽓타빠다여, 그대가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네 가지 근본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자아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대에게 산냐와 자아는 다를 것이다. 

"뽓타빠다여, 그런 방식에 의한다면 산냐와 자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나니, 거칠고 물질로 되었고 네 가지 근본물질로 이루어졌고 

덩어리로 된 음식을 먹고 사는 자아가 머물러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과 다른 산냐가 생기고 그것과는 다른 산냐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뽓타빠다여,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산냐와 자아는 서로 다르게 

되고 만다.'라고 알아야 한다," 

- 후략 - 

『디가니까야 제 1 권』각묵스님(2007) 초기불전연구원 

 

산냐의 어의(語義)와 관련하여 본경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뽓타빠다 바라문과 부처님의 대화가 있는데, "세존이시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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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냐가 인간의 자아(自我)입니까? 아니면 산냐와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뽓타빠다여,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두고 자아라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과 뽓타빠다 바라문이 산냐와 자아를 

의미상 대등(對等)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비교하며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산냐의 어의(語義)가 생각이나 인식(認識) 같은 

것이라면, 이 대화는 일반상식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심각하게 불합리한 내용이 된다. 

 

산냐라는 용어가 사용된 숱한 경문이 있지만, 산냐의 정확한 

어의(語義)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경문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0 

 

산냐가 생각, 인식, 관념 등의 의미라는 기존의 이해대로 

생각, 인식, 관념 등을 대입시켜 이 경문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생각(인식, 관념)이 인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생각(인식, 관념)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뽓타빠다여,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두고 자아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뽓타빠다 바라문의 질문을 

질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대해 무슨 답변이든 

하셨을 리가 없다. 

 

정말 이런 의미의 질문이었다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뽓타빠다 바라문의 질문이 그 시작에서부터 틀렸다고 지적을 

먼저 하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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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산냐는 인간의 자아에 대응하는 인식자라는 

의미의 용어이다.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만 부처님의 법문을 

전체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부처님의 수행 및 교리 법문과 법기 대아라한 스님의 법문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계·정·혜’ 수행 법문 외에 산냐가 관련되는 

수행과 법문을 설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정·혜’ 

수행만으로는 불교수행이 완성될 수 없으며 산냐 관련 

수행이 필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존(現存) 경전 법문을 통해서는 사실상 산냐 관련 

수행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수행의 의의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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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법기사의 불교수행 체계는 총 3 단계로 구성되는데, 그 

첫째는 ‘계·정·혜’ 수행과 동일한 ‘관념수행’이고, 그 둘째는 

산냐와 직결된 ‘의심법수행’이고, 그 마지막은 ‘금강경 보시행 

수행’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계·정·혜’ 수행 다음 두 번 째 단계의 수행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나 실천 기법, 그 명칭 등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공개적으로는 설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불교 수행의 두 번 째 단계 수행은 삼매 수행의 

구경에 도달한 수행자가 아니면 필요한 법문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 째 단계의 수행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설해 

두셨지만, 법기 대아라한 스님의 주체 법문과 금강경 해설 

법문이 아니었으면 올바른 불교 수행과 교리 법문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완전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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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꿀덩어리경 

- 전략 -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슨 가르침을 설하시기에 그것으로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고 머물게 됩니까? 

 

세존이시여,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머물고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이런저런 존재에서 갈애가 사라진 그 바라문에게는 

어떻게 해서 산냐들이 더 이상 잠복하지 못합니까?” 

 

“비구여,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사량 분별이 함께한 산냐의 

더미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즐거움과 환영과 집착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탐욕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적의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견해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의심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교만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존재의 탐욕에 대한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무명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그것은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의 끝이니 여기서 이런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 후략 -    

『맛지마니까야 제 1 권』대림스님(2012) 

초기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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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경에서 보듯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산냐 관련 수행의 

핵심은 산냐에 대해 즐거움과 환영(歡迎)과 집착(執着)을 두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보살마하살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되며, 니밋따-산냐(대상-인식자)에조차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냐에 집착하지 말 것을 설하신다. 

 

이로써 우리는 니까야 여러 경전에서 설하신 산냐 관련 

법문과 수행이 금강경 법문과 수행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산냐 관련 

수행이며, 왜 이 수행이 두 번 째 단계의 수행으로 필수적인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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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수행은 ‘계·정·혜’ 수행으로 시작해서, ‘금강경 보시행 

수행’으로 끝나는 것이다. 중생으로 출발한 수행자는 세 가지 

단계의 수행, 즉 ‘관념수행’, ‘의심법수행’, ‘금강경보시행수행’을 

거쳐 여래(如來), 아라한(阿羅漢)87, 정등각자(正等覺者)88, 

선서(善逝)89가 되는 것이다. 이들 수행에 필요한 교리법문은 

각각 정순실 법문, 줄탁법문, 금강경 법문이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의 출현과 법문으로 인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과 수행이 순차적인 세 단계의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의 수행 방법과, 수행 목적, 수행 

기법이 가지는 상이한 기능과 의미 등이 분명히 존재하며, 

니까야와 아함의 경전 법문들이 수미일관되게 연결되어 

종국에는 금강경 법문으로 귀결되면서, 이 모든 법문이 

                                      

87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될 분 혹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이 

88 바르고 동등하게 깨달은 자 

89 잘 건너 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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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으로 출발한 수행자가 아라한이 되게 하는 유일무이한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127 

 

제 6 장 줄 법문과 의심법 수행 

 

중생(衆生)과 여래(如來)의 주체(主體)에 대한 교리와 수행 등 

모든 가르침을 금강법기사에서는 주체법문이라고 말한다. 

 

‘관념수행’을 위한 기초 교리에서 거론되던 중생심과 중생의 

주체에 대한 법문, 여래의 주체를 발굴 증득하고 중생의 

주체를 특정하여 두 주체를 구별 확정짓는 수행과 교리에 

대한 ‘줄탁법문’, 중생의 주체를 소멸 제거하는 수행과 교리에 

대한 금강경법문 등이 모두 주체법문에 해당된다. 

 

부처님의 법문 체계에서는 산냐가 중생의 주체라는 용어 

대신 사용되므로, 금강경을 포함하여 산냐가 등장하는 

교리와 수행 법문이 바로 모두 주체법문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오온-무상-고-비아설에서부터 산냐를 

대두시키시므로 수행과 교리의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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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인 금강경 법문에 이르기까지 줄곧 경전 도처에서 

주체법문을 하신 셈이다. 

 

불교수행에서 주체가 왜 이처럼 시종일관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숙면일여에 이르는 삼매로도 제거 

극복할 수 없는 무기와 번뇌, 즉 중생심이 세 가지 유형의 

경계를 접할 때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신다. 그래서 계·정·혜 

수행의 구경(究竟)에 도달하여도 수행자는 여전히 중생이면서 

여래, 아라한, 정등각자, 선서가 되지 못한다. 

 

숙면일여를 증득한 수행자가 제거 극복해야 할 남은 

중생심을 유발하는 세 가지 유형(類型)의 경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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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능(本能)을 유발하는 경계 

3. 보시행(布施行)을 유발하는 경계 

이 세 가지 유형의 경계로 인해 생겨나는 중생심은 삼매성취 

수행으로는 제거 극복이 되지 않는다. 

 

유일한 해결책은 중생심의 주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중생의 

주체를 없애버리면 중생의 주체가 주도하는, 세 가지 유형의 

경계로 인해 생겨나는 중생심을 제거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들 세 가지 유형의 경계로 인해 

생멸하는 온갖 가능한 남은 중생심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중생이 수행하여 모든 번뇌가 멸진(滅盡)한 열반(涅槃)에 

도달하여 아라한(阿羅漢), 정등각자(正等覺者), 선서(善逝)가 

되는 불교수행에서 주체에 대한 법문과 수행이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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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중생의 주체를 없애버리는 수행 

행위를 할 또 다른 주체가 필요하고, 중생의 주체를 

분명하게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중생에게는 중생의 주체가 아닌 또 하나의 주체가 

내장(內藏)되어 있는데, 이것이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이자 

여래의 주체이다. 

 

중생에게 내장(內藏)되어 있는 이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를 

발굴(發掘)하여 이 주체가 중생의 주체를 없애버리는 수행을 

하여야만 하는데, 내장되어 있는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를 

발굴하고, 동시에 두 가지 주체 중 어느 것이 중생의 

주체이고, 어느 것이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여 특정하는 수행이 ‘의심법(疑心法)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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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면일여에 도달한 수행자가 ‘의심법수행’을 하도록 스승이 

지도하는 법문이 ‘줄법문(啐法門)’이다. 

 

스승의 ‘줄법문’을 듣고 ‘의심법수행’을 하여서 그 

의정(疑情)이 무르익어서 내장되어 있는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가 조만간 발현(發顯)되어 나오려는 상태를 포착하여, 

즉시로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가 발현되도록 스승이 

수행자를 도와 수행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탁법문(啄法門)’이다. 

 

이 두 가지 법문, 즉 줄 법문과 탁 법문을 합해서 

‘줄탁법문(啐啄法門)’이라고 한다.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를 발굴하고 두 가지 주체 중 어느 

것이 중생의 주체이고, 어느 것이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여 특정하는 ‘의심법수행’은 이렇게 

스승의 ‘줄탁법문’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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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수행을 스승의 도움 없이 자력(自力)으로만 해 내려면 삼 

아승지90 겁이 걸린다고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대통지승불은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 십(十) 겁(刧)91을 도량에서 기다렸다고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줄탁법문’이라는 명칭에서 사용되는 ‘줄탁’이라는 말은 

중국의 고사성어 ‘줄탁동시(啐啄同時)’92에서 유래한 것이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 설하신 대표적인 형태의 줄 법문은 

‘네가 지금 성취한 그것을 삼매라고 해, 그런데 너 그거 

알겠느냐?, 삼매가 생기기 전 수행할 때 그 수행을 주도하는 

                                      

90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수. 또는 그런 시간. 불교용어 

91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92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서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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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엇이더냐? 그리고 삼매가 생겼을 때 삼매와 

삼매관성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너는 이 둘을 구별하여 알 수 있겠느냐?’이다. 

 

긴 기간 삼매 성취 수행에 몰두해 있느라고 자신이 

숙면일여에 도달하였는지조차 잘 모르는 수행자가 이러한 

내용의 ‘줄법문’을 듣게 되면 ‘삼매가 생기기 전? 삼매가 

생겼을 때? 주도하던 것? 주체?’ 등으로 심중(心中)에 의문이 

생기고 ‘관념수행’의 수행방편에 몰입하던 집중력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의문에 심각하게 몰두하게 되면 ‘의심이 

무르익었다.’고 한다. 

 

스승의 눈에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포착되므로 의심이 

무르익은 수행자에게 ‘탁법문’을 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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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기 스님께서 하신 ‘줄법문’ 즉 ‘삼매가 생기기 전 

수행할 때 너의 수행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그리고 

삼매가 생겼을 때 삼매와 삼매관성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너는 이 둘을 

구별하여 알 수 있겠느냐?’에 상응하는 ‘줄법문’을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숙면일여에 도달한 제자들에게 

설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법기 스님께서 하신 ‘줄법문’과 같은 서술적 표현의 

법문은 경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산냐가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주체가 있음을 

시사하거나,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주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법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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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는 산냐를 선정과 연결하여 설하신 법문에서 

‘미묘하고 참된 산냐[인식자]를 가진 자’를 언급하신다.  

 

뽓타빠다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멀어지고, 선하지 않는 

법(不善法)으로부터 멀어져, 거친 사유(尋)와 미세한 사유를 지닌, 

분리됨으로부터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初禪)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의 감각적 쾌락의 산냐는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분리됨에서 생겼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냐만이 있다. 이때에는 오직 분리됨에서 생겼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냐를 가진 자(者)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산냐는 닦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냐는 닦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닦음이다.            뽓타빠다경 

 

 

‘산냐’는 부처님 법문 체계에서는 생멸하는 것으로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어서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설하신다. 그렇다면, 

선정 즉 삼매 상태에서 ‘미묘하고 참된 산냐[인식자]를 가진 

자’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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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잡아함 생사유전경에서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며, 무엇에 

매여 집착하고, 어디서 <나>를 보기에,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 덮이어 

자기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리어 생·사에 바퀴 돌며, 생·사에 흘러 

다니면서 돌아갈 본 고장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존재 주체와 삶에 대해서 연기(緣起)의 관점에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신다. 

 

본래부터 무엇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나던가? 

중생은 그 무엇에 매이고 집착하여 윤회를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이 질문으로 부처님께서는 숙면일여에 도달한 수행자에게는 

심중(心中)에 존재와 주체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수행자나 중생이 이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답변 법문을 이어서 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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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변 법문은 다음과 같다. 

중생은 색, 수, 상, 행, 식, 오온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무명(無明)에 덮이어 그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리면서 

생사(生死)에 바퀴 돌며 생사에 흘러 다니게 된다고 법문을 

하신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며, 무엇에 매여 집착하고, 어디서 

<나>를 보기에,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 덮이어 자기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리어 생·사에 바퀴돌며, 생·사에 흘러 다니면서 돌아갈 본 

고장을 알지 못하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눈이시며 법의 의지이십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그 

이치를 널리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은 뒤에는 

마땅히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모든 

비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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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色)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일이 일어나고 물질에 매이어 

집착하며 물질에서 <나>를 본다.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 

덮이어 그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날리면서 생·사에 바퀴돌고 

생·사에 흘러 다니게 하나니, 느낌(受), 상(相), 지어감(行), 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모든 비구들이여, 물질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항상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만일 덧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 괴로움이 있으므로 이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매이어 집착하며, 

거기서 <나>를 본다. 그래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무명에 덮이어 그 

머리를 싸매고 먼 길을 휘달리면서 생·사에 바퀴돌며 생·사에 흘러 

다니게 하나니, 느낌(受), 상(相), 지어감(行), 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이여,  

모든 <물질>로써,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또 다른 나>도 아니며, <그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바른 슬기라 하나니 느낌(受), 상(相), 

지어감(行), 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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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함 1-133 

생사유전경 

 

그렇다면 오온이 아닌 그 무엇이, 정행(定行)의 구경(究竟)에 

도달한 수행자에게 있을 수 있으며, 오온이 아닌 무엇이 

정행(定行)의 구경(究竟)에 수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정행(定行)의 구경(究竟)에 도달한 수행자는 오온에 집착하지 

않고 도대체 그 무엇에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스승에게서 ‘줄 법문’을 들었을 때 정행(定行)의 

구경(究竟)에 도달한 수행자가 심중에 가지게 되는 

의문(疑問)의 내용이자 주제(主題)로 ‘의심법수행’의 

과제(課題)이다. 

 

그리고 이 법문은 숙면일여를 증득한 수행자에게만 '줄 

법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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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 이런 법문을 개별적으로 듣게 되면 ‘나에게 오온 

말고 무엇이 또 있었던가? 그게 뭐지? 오온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고? 그러면 오온 말고 어디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전(現傳)하는 여러 경전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수행자들은 오온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는 것을 익히 들었지만, ‘오온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나>일까?’ 하는 질문을 쉽게 생각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 법문은 반드시 듣고 배운 그대로 호지하여야 하고 

삼매성취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일념법수행’의 특성상 

장기간 수행 방편 외에는 일체의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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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부처님 법문 체계에서 오온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고 듣고 배운다면, 지금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나>인가?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온이 무상하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는 것을 듣고 배워서 

익히 알지만 마음은 ‘도대체 누가 나의 자아인가?’라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93고 찬나 존자는 토로하고 

있다.  

 

                                      

93 찬나경(S2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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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행자들도 서로 주체에 대한 의문형 문답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반 케마까여, 그대가 ‘나는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을 두고 ‘나는 있다.’라고 합니까?”94 

 

심지어는 ‘여래’를 <나>에 대응하는 주체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야마까경에서 사리뿟따 존자는 도반 야마까에게 ‘색, 수, 

상, 행, 식, 오온을 두고 <여래>라고 간주하느냐?’고 묻는다.  

 

제자들의 이런 대화를 보면 부처님께서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와 같은 서술적 형태의 주체에 대한 법문을 하셨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의 제자 수행자들은 부처님 법문과 

조금이라도 다른 서술적 형태의 언표를 하면 삿된 견해를 

가진 것으로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반(道伴) 

누구에게서도 질책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서술적 

                                      

94 케마까경(S2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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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교리나 수행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미 설하신 바가 

분명하다. 

 

‘줄법문’은 숙면일여를 통과한 수행자에게만 필요하면서도 

필수적인 가르침이고, ‘의심법수행’은 정행 수행과 달리 수 

개월 이내에 끝나는 특성이 있어서, 만약 부처님께서 주체에 

대한 법문을 ‘줄법문’으로 하셨다면, 분명히 금강경을 설하신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하셨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잡아함 1-133 에서 1-171 까지 총 39 개 경전 

가운데 다수의 경전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이어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로 시작하는 법문을 

하신다. 그리고 이 모두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설하셨다. 

 

이들 경전 내용의 공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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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이어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가." 

 

공통적이지 않고 경전마다 다른 내용은 '[……]'로 표기된 

중생들의 갖가지 견해나 발언들이다. 

 

즉,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에 매이어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중생들은 이런 저런 갖가지 견해나 

발언들을 하는가?”가 이들 경전의 공통된 내용이다. 

환언(換言)하자면 중생들이 이런저런 갖가지 견해를 가지거나 

발언들을 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와 출발점은 무엇이냐는 

말씀이시다. 

 

특히 이러한 질문의 형식이 연기(緣起)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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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무엇에 

매이어 집착하느냐?’, ‘무엇에서 나를 보느냐?’ 세 가지의 

내용으로 중생들이 가지는 갖가지 견해나 발언의 연기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중생 존재의 근본(根本)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이에 대해서 자문자답(自問自答) 

하듯이 답변 법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히 몇몇 경전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답변 

법문이 아예 없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답변에 해당되는 

법문을 하시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전승(傳乘) 과정에서 

유실(流失)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만약 같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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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의 구경에 도달한 제자 수행자에게 부처님께서 

하셨다면, 답변 법문을 하실 이유가 없는 ‘줄 법문’의 경우일 

것이다. 

 

이들 아함 경전에 상응하는 내용을 가진 니까야 경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어느 시점부터 부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줄 법문’을 들어야 할 경지에 이른 

수행자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존재의 근원인 자신의 

주체를 어디에서 보느냐고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법기사에서는 숙면일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수행자는 

‘의심법수행’을 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심법수행’의 

과제를 당연히 주지 않는다. 또한 숙면일여를 자칭(自稱)하는 



 

147 

 

자를 가려내기 위해 숙면일여를 검증하는 방법도 비밀에 

부친다. 숙면일여를 증득하지 못한 수행자가 ‘줄 법문’을 듣고 

나름 ‘의심법수행’을 한다고 해도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삼매에 능통한 제자들만 의문이 

들게 이런 형태로 ‘줄법문’을 하시고, 그 외의 제자 

수행자들은 혹 같은 내용의 법문을 듣게 되더라도 늘 

들어왔던 이전의 법문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으로 

알아듣게 하신 것으로 보인다. 

 

‘탁 법문’으로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가 발현된 수행자는 

금강경 법문을 듣고 중생의 주체를 없애는 

‘금강경보시행수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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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탁 법문과 금강경 보시행 수행 

 

다음과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천이백오십인의 큰 비구 승단과 수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사위성의 제타숲에 있는 급고독장자의 승원에서 머무셨다. 

 

그때 세존은 아침 일찍 법복을 입고 발우를 들고서 탁발하기 위하여 

큰 도시인 사위성으로 들어 가셨다. 

 

그때 세존은 큰 도시인 사위성에 탁발하러 가서 탁발한 음식을 

잡수시고 탁발을 마친 후 돌아와서 발우와 법의를 정돈하고 두 발을 

씻고 나서 결가부좌하고 몸을 곧게 하여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시고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리고는 세존의 두 

발에 자신의 머리로써 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도는 예를 올린 후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그때 수보리 존자가 바로 그 모인 대중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서 세존을 향하여 합장 공경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훌륭한 세존이시여, 대단한 선서시여, 여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지극한 보살핌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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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세존이시여, 여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지극한 사명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양가(良家)의 아들 딸로서 보살승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세존은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수보리야, 그와 같다 수보리야, 네가 말한 

대로이다. 여래는 지극한 보살핌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베풀고 있으며, 

여래는 지극한 사명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잘 듣고 잘 생각하라. 나는 너에게 “보살승에 

나아가 서 있는 자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하는가.”를 설할 것이다. 

 

“예 세존이시여”라고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승에 나아가 서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곧 수보리야, ‘중생의 세계에 있는 중생에 포섭되는 중생으로서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로부터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을 지닌 것이든 형상을 지니지 

않은 것이든, 산냐가 있는 것이든, 산냐가 없는 것이든, 산냐가 있는 

것도 산냐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든,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중생계에 

알려졌거나 알려지는 그 모두를 나는 무여 열반계로 완전하게 

열반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완전하게 



 

150 

 

열반시켰다 하더라도 실은 어떠한 중생도 완전하게 열반을 얻은 자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에게 중생산냐가 일어난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자아산냐 

또는 중생산냐 또는 생명산냐 또는 인간산냐가 일어나면 그는 

보살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형성된 것에 집착하여 보시(布施)를 하여서는 

안 되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되며 형상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들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보리야, 이와 같이 보살 마하살은 니밋따 산냐(對相 認識者)에조차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한다면 

수보리야 그 복덕의 쌓임의 양은 헤아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에 있는 허공의 양은 

헤아리기 쉽겠는가? 

수보리는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남쪽, 서쪽, 북쪽, 아래, 위, 네 사이 

방향 등, 모두 열 가지 방향에 있는 허공의 양은 헤아리기 쉽겠는가?” 

수보리는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이와 같이 보살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한다면 수보리야 그 복덕의 쌓임의 양은 

헤아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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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리야, 이와 같이 보살승에 나아가 서 있는 자는 니밋따 

산냐(對相認識者)에조차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호를 구족했기 때문에 여래라고 봐야 

하는가?” 

수보리는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상호를 구족했기 때문에 

여래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여래는 ‘상호의 구족이 곧 상호의 구족이 

아니다.’라고 설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했을 때 세존은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무릇 상호의 구족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모두 허망하고. 

상호의 구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허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하니 실로 상호란 상호가 아니다라고 할 때 여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금강경 

 

금강경은 앞서 밝힌 ‘줄탁 법문’ 중 ‘탁 법문’으로 시작된다. 

‘탁 법문’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경문은 제외하고 나머지 

경문 즉 행동하신 바가 바로 ‘탁 법문’이다. 환언하자면 ‘탁 

법문’은 언설(言說) 법문이 아니고 행동(行動) 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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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세존은 아침 일찍 ] 법복을 입고 발우를 들고서 탁발하기 

위하여 큰 도시인 사위성으로 들어 가셨다. [ 그때 세존은 큰 도시인 

사위성에 ] 탁발하러 가서 탁발한 음식을 잡수시고 탁발을 마친 후 

돌아와서 발우와 법의를 정돈하고 두 발을 씻고 나서 결가부좌하고 

몸을 곧게 하여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시고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앞서 설하신 ‘줄 법문’을 듣고 자신의 주체에 

대해서 의문심이 극에 달한 제자들은 이 부처님의 행동 

법문을 보는 순간 문득 의심이 타파되면서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를 깨닫게 되고 중생의 주체도 특정하게 

된다. 

 

이 수행을 이미 마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행동 법문에 

대해 찬탄(讚嘆)을 아뢴다. 

 

훌륭한 세존이시여, 대단한 선서시여, 여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지극한 보살핌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훌륭한 세존이시여, 여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지극한 사명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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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부처님께서도 수보리 존자의 발언에 대해 수긍을 

하신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수보리야, 그와 같다 수보리야, 네가 말한 

대로이다. 여래는 지극한 보살핌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베풀고 있으며, 

여래는 지극한 사명을 보살 마하살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새로 탄생한 보살마하살 들이 앞으로 남은 

수행과 과제를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지 묻는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신다. 

 

수보리 존자가 선배 수행자로서 후배 수행자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드린 질문은 ‘의심법 수행으로 새롭게 발굴 증득한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 즉 여래의 주체는 어떻게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합니까? 그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직 극복 제거하지 못한 중생심은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합니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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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법문’으로 삼매와 삼매관성의 주체를 증득한 

수행자들에게는 ‘보살 마하살’이라는 명칭이 주어지는데, 그 

의미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깨달은 중생, 위대한 중생’이다. 

 

세존이시여, 양가(良家)의 아들 딸로서 보살승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잘 듣고 잘 생각하라. 나는 너에게 “보살승에 나아가 서 있는 자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하는가.”를 설할 것이다. 

 

수보리 존자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세 가지 질문의 

대한 해답은 하나로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로 

답변을 하신다. 그 답변은 다음과 같다. 

 

보살은 형성된 것에 집착하여 보시(布施)를 하여서는 안 되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되며 형상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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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들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보리야, 이와 같이 보살 마하살은 니밋따 산냐(對相 認識者)에조차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생겨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채 

보시행을 하라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 수행의 명칭을 

금강법기사에서는 ‘금강경 보시행 수행’이라고 한다. 

 

숙면일여의 삼매로도 제거 극복되지 않는 중생심이 세 가지 

유형의 경계를 접할 때 생겨나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의 경계 

중에 보살 마하살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단계의 

수행 실천의 장(場)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보시행뿐이다. 

 

의도적으로 보시행을 하면 중생 때처럼 중생의 주체가 

생겨나서 보시행을 주도(主導)하려고 하는데, 이때 생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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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의 주체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보시를 하는 실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겨난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금강경 보시행 

수행으로 중생의 주체가 완전하게 소멸 극복된 것을 

생명상(生命相)의 소멸로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오백 번의 

생을 걸쳐서 하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수보리야, 여래의 인욕바라밀다는 곧 바라밀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찍이 나쁜 왕이 나의 팔다리에 있는 살을 도려내었을 때 

나에게는 자아산냐, 중생산냐, 생명산냐, 인간산냐 그리고 그 어떠한 산냐나 

산냐 아닌 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그때 만일 나에게 자아산냐가 

있었다면 그 때 나는 분명히 분노의 생각이 일어났을 것이다. 만일 그때 

중생산냐, 생명산냐, 인간산냐가 있었다면, 그때에 나에게는 분명 분노의 

생각이 일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나는 과거 오백 생 동안에 인욕을 설하는 선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에도 나에게는 자아산냐, 중생산냐, 생명산냐, 

인간산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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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는 보살마하살들이 깨달은 삼매와 삼매 관성의 

주체를 여래라고 밝히시면서 여래가 가지는 몇 가지 의미 중 

최상의 의미는 불생(不生) 곧 ‘생겨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여래는 진실한 진여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여래는 

불생(不生)인 법성(法性)이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여래는 법의 

단절됨이라고 이름한다. 수보리야, 여래는 궁극적인 불생이라고 이름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최상의 의미는 곧 불생이기 때문이다. 

 

보살 마하살이 금강경 보시행을 하여 중생의 주체를 제거 

극복하면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은 열반에 든 존재이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가 

소멸(消滅)된 경지이다. 중생의 주체를 제거 극복함으로써 

중생의 주체가 경계를 주도할 수 없어서 더 이상은 중생심이 

생겨날 수 없다. 숙면일여의 삼매로도 제거되지 않는 

중생심은 이렇게 소멸시켜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158 

 

 

숙면일여의 삼매로도 제거 극복할 수 없던 세 가지 유형의 

경계를 접하여 생멸하는 중생심이 소멸하여 더 이상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체의 번뇌가 사라진 열반에 

든다.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는, 보살 마하살이 금강경 보시행 

수행을 여 중생의 주체를 완전히 제거 극복하여서 남음이 

없는 열반을 증득하면 무여열반의 아라한이고, 아직 제거 

극복해야 할 중생의 주체가 남아 있는 수행자는 유여별반의 

아라한이라고 설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를 보고 ‘다툼 없이 머무는 자 

가운데 제일(第一)인 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다툼’이란 

중생의 주체와 여래의 주체가 숙면일여의 삼매로도 제거 

극복되지 않는 중생심을 일으키는 세 가지 유형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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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벌이는 주도권(主導權) 다툼이라고 법기 대아라한 

스님은 말씀하신다. 

 

환언하자면 아직 중생의 주체가 남아 있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이는 유여열반의 아라한이고, 다툼이 없이 머무는 

자는 무여열반의 아라한이다. 

 

세존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에게 ‘나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는 것이 있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에게 ‘나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그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에게 ‘나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는 자아의 집착이 있으며, 중생에 대한 집착, 영혼에 대한 집착, 개인에 

대한 집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여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저에게 ‘다툼 없이 

살아가는 자 가운데 제일인 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탐착을 떠난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나는 탐착을 떠난 아라한이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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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이시여, 만일 저에게 ‘나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라는 것이 있다면, 

여래께서는 저에게 ‘양가의 아들인 수보리는 다툼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제일인 자로서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 없이 살아가는 자는 다툼 없이 살아가는 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비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신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유여열반 요소(有餘涅槃, saupādisesā  nibbāna 

dhā tu)인가?’  

 

‘비구들이여, 여기(idha) 아라한인 비구는 번뇌를 제거하고, 완전함을 

이루고, 해야 할 일을 했으며, 짐을 내려놓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였고, 존재의 속박을 부수고, 완전한 지혜를 통하여 풀려남을 

얻었다. 그에게 다섯 가지 감각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는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 그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제거되었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유여열반 요소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무여열반 요소(無餘涅槃, anupādisesā  nibbāna 

dhā tu)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 아라한인 비구는 번뇌를 제거하고, 완전함을 

이루고, 해야 할 일을 했으며, 짐을 내려놓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였고, 존재의 속박을 부수고, 완전한 지혜를 통하여 풀려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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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비구들이여, 바로 여기에서(idheva) 그가 느꼈던 모든 것들은, 

기쁘지 않은 것들은 식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무여열반 

요소라고 부른다.’ 

                                                          

이띠웃따까(Itivut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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